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대선 후

보 경선전의 막이 오른 가운데 여성의원 미

셸 바크먼의 돌풍이 거세다. 보수 성향 유권

자단체 티파티의 지원을 등에 업은 그는 경

선전의 첫 무대였던 아이오와 주 비공식 예

비투표에서 승리하며 미국인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또 한 번 각인시켰다. 

13일 블룸버그와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바크먼 하원의원(미네소타)은 이날 

아이오와 주 대학도시 에임스에서 열린 ‘에

임스 스트로폴’(비공식 예비투표)에서 1위

를 차지했다. 이번 승리로 바크먼 의원은 대

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 지 2개월 만에 현재 

공화당 내 후보군 중 선두를 달리고 있는 미

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 주지사를 맹추격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바크먼 하원의원의 대선을 향한 운동은 

철저하게 그녀의 지역구인 미네소타에서 

출발한다. 이는 최근 일기 시작한 정치인들

의 지역구 존중 즉 워싱턴DC 연방 정치에

서 자신들의 지역구에서 최선을 다해 텃밭

을 다지는 로컬리즘(localism)이라고 월드

(World)지는 분석한다.

뉴욕타임스 역시 여성으로서 2012 대권 

경쟁의 강력한 다크호스로 부상하고 있는 

바크먼 하원의원의 정치적 배경을 그녀의 

신앙과 지역구인 미네소타를 집중 보도했

다(In Minnessota, Roots of Bachmann’s 

Run for for Presisent: Roots of Bach-

mann’s Ambition Began at Home).

그녀는 변호사 출신으로 특별한 경력도 

없이 지난 6월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공화

당 대선주자 가운데 덜컥 ‘현재 스코어 1위’

를 기록 중이다. 말 그대로 혜성처럼 나타난 

다크호스다. 

조명을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이번 13

일 공개된 투표결과였다. 아이오와에서 실

시한 공화당 대선후보 첫 경선 예비투표에

서 쟁쟁한 남성 후보 8명을 제치고 28.6%

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한 것이다. 혼자서

만 의기양양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공화당 후

보들까지 “그녀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

다”, “오바마의 가장 강력한 적수”라고 치켜

세우는 분위기다. 
<2면으로 계속>

미셸 바크먼, 공화당 대권경쟁 불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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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크리스천들이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주 하나님께서 말세의 징조를 제

자들에 주신 경고를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이 바로 그 마지막 때임을 알게 하옵

소서. 처처에 지진 이상기온 홍수 등 천재지변과 거짓 선지자 등의 징조가 우리

의 회개를 촉구하는 주님의 사인임을 자각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로 돌아오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크리

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기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

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금주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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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는 성장을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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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광복 66주년을 회고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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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48, 주민투표로 번복 가능!
CA주, 9월 30일까지 75만명 청원하면 

미셸 바크먼 연방하원의원이 보수주의를 대표하는 새로운 정치인으

로 떠올랐다.

오는 2012년 미국 공화당의 대권 후보를 위한 당내 경쟁이 일

찌감치 달아올랐다. 

공화당의 잠룡 8명이 11일, 아이오와 주 대학도시 에임스의 아

이오와주립대학에 모였다. 아이오와는 50개주 가운데 내년 초 공

화당의 첫 코커스(당원대회)가 열리는 곳이다. 여기서의 승부가 

경선 초반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화당에는 매우 

특별한 곳이다.

그러나 이번 예비투표에서 1위를 차비한 후보는 다름 아닌 정

치계에 입문한지 얼마 안 되는 미셸 버크먼((Michele M, Bach-

mann) 연방 하원의원이다. 그녀는 주의회에서 동성결혼을 합법

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이에 대해 반대 운동을 펼치며 

이름을 알리는 등 주에서 보수주의를 대표하는 새로운 정치인으

로 떠올랐다. 2006년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돼, 2007

년부터 하원의원으로 재직 중이다. 그는 2010년 보수주의 정치운

동인 티파티를 주도하며 전국적으로 유명해졌고, 2010년 중간 선

거에서 공화당이 승리를 거두면서 명성이 더욱 높아졌다. 동성결

혼, 낙태에 반대하고 정부지출 삭감을 주장하는 보수주의 입장에

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그 이름을 알리면서 

2012년 대통령 선거의 유력한 공화당 후보로 부상했다. 

2011년 6월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후 각종 여론조

사에서 공화당 후보 선호도 1-2위를 다투고 있으며, 이번 8월 13

일 아이오와 주 에임스에서 열린 비공식 예비투표인 에임스 스트

로폴에서 1위를 하며 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미 언론은 그녀

를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미 언론, 공화당 경선 첫무대 아이오와 예비투표서 1위

복음주의진영, 친동성애적 교육내용 공립교 허용

법안48 번복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 전개

캘리포니아에서의 동성결혼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주민발의안 8의 통과로 전통적인 결혼의 가치를 수호하게 된 보수 복음주의 진

영이 주 대법원의 위헌이라는 판례에 따라 주춤하고 있는 동안, 진보 진영은 교

묘하게 캘리포니아 교육법에 “공립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동성애 결혼을 이성간

의 결혼과 똑같은 개념으로 가르치게” 하는 법안 SB 48(Fair Education Act)을 

통과시켰다. [관련기사 9면]

작년 12월 13일 동성애자인 마크 레노 주 상원의원에 의해서 입안된 동 법안

은 민주당 상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주 상하원을 통과, 드디어 지난달 14일 

민주당 소속인 게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으로 캘리포니아 주내 전 유치원에서

부터 12학년 교과서에 ‘동성애와 동성결혼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로 등

장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보수 복음주의 진영은 이 법령을 저지하기 위해 다시 한번 전의를 다지

고 있다. 즉 민주당 주도로 입법된 동 법령을 번복시키기 위한 주민 청원 750,000

명을 9월 30일까지 모으기 위해 풀뿌리 민주주의 차원에서 다각도로 모든 방법

들을 동원하고 있다. 

“SB48” 법안은 한마디로, 현재 캘

리포니아 교육법에 향후 여자동성애

자, 남자동성애자, 양성애자, 그리고 성 

전환자들은 자신들의 삶의 취향에 따

른 삶이기에 존중해줘야 한다는 취지

를 가진 법령이다. 따라서 개인이 본래 

태어난 성별과 상관없이 성에 대한 정

체를 상황에 따라 “성”적으로 보여지

는 모습 또는 행동 등에 의해 성분별을 

해야 하기에 성전환자나 성도착자 역

시 “성별”(sex)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

장한다. 한마디로, 성별(sex)이란 뜻을 

바꿔서 여자, 남자 구분이 되지 않는 “

성”(gender)으로 바꾸게 되는 치명적

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B48” 법령은 

동성애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공평하

고(F), 책임감 있고(A), 포괄적이며(I) 

또한 존경할만한(R) 교육법안”이라고 

그들 사이에서 불리우며 또는 공평한 

교육법안(FAIR Educational Act)라는 

이름으로까지 불리우고 있다. 

결국 동 법안은 동성애/양성애/성 

전환자들의 삶의 스타일을 아주 바람

직하고 호감이 있는 멋진 삶의 태도/스

타일이라고 유치원부터 12학년생들의 

교육 방침과 시스템 등 모든 교과서들

에 삽입하게 된다. 

따라서 보수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다음 달 30일까지 동 법안 저지를 위

한 대대적인 서명 운동을 받고 있다. 즉  

동 법안의 적법성을 물을 수 있는 주민

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750,000명의 청

원을 받아 다음 투표에서 동 법안 폐지

를 노리고 있다. 

관련단체 중 북가주에서 한인 목회

자들을 중심으로 한 “다음세대를 위한 

가치관보호”(Traditional Values for 

Next Generation, tvnext.org)가 가

장 효과적인 캠페인 운동을 벌이고 있

다. 동 단체는 지난 2008년도 미국 대

선 때, 주민발의안(전통결혼지지)을 통

과시키기 위해 임시 결성됐던 모임으

로, 한인들을 대상으로 홍보에 들어갈 

수 있었고 남가주에까지 광고를 비롯

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동 사이트에 접속하면 한글로 된 정

보와 청원에 필요한 서류 양식 등을 다

운받을 수 있다. 그러나 18세 이상의 캘

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유권자 즉 시민

권자만이 청원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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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한국의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는 국내외 시선이 모아진 가운

데, ‘코리아 갓 탤런트’(Korea‘s Got Tal-

ent)라는 일종의 오디션 프로그램 결선

이 있었다. 껌팔이와 막노동으로 살아온 

22세의 청년이 부른 ‘넬라 판타지아’ 때

문에 유명세를 탄 이 프로그램에서 1등

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돌아갔으나, 한국

의 폴포츠라는 별명까지 얻은 최성봉이

라는 청년의 인기는 여전하였다. 3살 때 

아동복지시설에 맡겨지고 5살 때 구타를 

못 이겨 도망친 후, 생존을 위해 온갖 고

생을 다하며 달려오기만 했던 이 청년에

게 ‘코리아 갓 탤런트’는 유명인이 되기 위한 철없는 노력이 아니라, 삶의 

또 다른 탈출구와 같은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2007년 영국의 ‘브리튼스 

갓탤런트’(Britain’s Got Talent)를 통해 전화판매원에서 세계적인 오페

라가수로 거듭 태어난 폴 로버트 포츠(Paul Roberts Potts)나, 2009년 같

은 대회에 나와 세계인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수잔 보일(Susan Boyle) 

역시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인정받은 케이스

가 된다. 이처럼 각국의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숨은 인재를 찾기에 혈안

이 되어있는 것 같다. 이미 2006년에 ‘아메리카 갓 탤런트’가 시작한 바 

있으며, 2010년에 필리핀, 이탈리아, 중국 등 그리고 2011년에는 한국

이 뒤를 이어 오디션 프로그램의 장을 새롭게 열었다. 현재 40여 개국에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다니 놀랄만하다. 여기에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격인 ‘아메리칸 아이돌’(American Idol)의 영향력 및 유사 프로그램

들의 파워를 합하면 현 사회는 국경 없는 스타를 만들기 위한 갈증에 허

덕이고 있는 것 같다.   

주최하는 방송국이나 기획사 입장에서는 대중들에게 새롭고 활력있

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준다는 분명한 명분이 있다. 출연자에게는 자기 소

질을 대중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거나, 탄탄한 경제 기반을 위해 한 번은 

해 볼만 한 도전이 될 것이다. 또한 재능은 있으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 

혹은 이미 여러 번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 성공과 신분 상승의  좋

은 기회가 될 수 있음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을 보면 왠지 모를 허탈

감이 든다. 프로그램 때문에 명성이 높아진 심사위원들의 지나치리만큼 

냉소적이며 직설적인 평가도 귀에 거슬리며, 무대에 서기 위해 흘렸을 

적지 않은 땀방울을 뒤에 두고 쓸쓸히 돌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을 향한 

일종의 연민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마음에 걸리는 것

은 이 사회가 성실한 보통사람을 건강한 삶의 모델로 제시하기보다는, 

한 번의 기회로 크게 출세할 수 있다는 풍조를 조장하고 있다는 점 때문

이다. 그렇지 않아도 연예계의 화려함에 가슴앓이 하는 청소년들이 많

은데, 건강한 자아상 정립보다는 ‘스타’가 되려는 생각으로 세월을 허비

하는 젊은이들이 점점 많아진다면 비록 스타들의 경제적 가치가 천문학

적인 수치라고 해도 이것이 미래의 국가적 손실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

인할 수 없을 것이다.    

어찌 국가만의 일이겠는가? 교회와 교계적으로도 조심해야 할 것이

다. 사회의 ‘스타’ 시류가 교계에 흘러 들어와서는 안된다. 호흡 있는 동

안에 자기 자리에서 신실하게 사명 감당하다가 갈 ‘헌신자’들, 그리고 주

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기에 목숨으로 지켜야 할 ‘교회’들이, 현 시대

가 추구하는 ‘스타 되기’ 및 ‘스타 만들기’에 덩달아 춤을 춘다면 이는 교

회 존재의 본질이나 십자가 신앙의 핵심은 아니기에 힘을 합하여 막아야 

한다. 만일 이미 그 흐름에 끼어들어 이른바 멀리 있는 ‘스타 교회,’ 이야

기도 나눈 적 없는 ‘스타 목사’들에게 마음 주느라, 자기 교회 및 자기 목

회자를 사랑이나 자랑도 못하는 교우들이 있다면 이들은 가까운 영역의 

사랑과 자랑을 먼저 배워야 할 것이다. 물론 ‘스타’에게는 범인에게 없는 

것이 있다. 그래서 배울 것이 많고 시대적인 영향력도 크다. 하지만, ‘스

타’가 반드시 모델인 것은 아니며, 또한 소수의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전

파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없고 소수의 목회자가 우리 주님의 인격과 말

씀을 다 나타내 보일 수는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스타’에 의해

서가 아니라, 단 몇 영혼 때문이라도 자기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 

무명의 목사와 평신도 목자들,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누가 

알아주지 않는 자리-시골교회, 개척교회, 혹은 선교지-를 지키고 있는 

이름 없는 헌신자들, 그리고 오늘도 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신실하게 

따르는 교우들에 의하여 이뤄갈 것이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늘의 스

타들이다. 우리가 정작 비추어야 할 빛은 별빛(starlight)이 아님을 기억

하면서, 세상 스타들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박수를 보낸다. 

진정한 스타에게 박수를… 

원종훈 목사
(시카고 그레이스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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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에서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적자, 국

가신용등급 강등, 오바마 대통령 지

지도 추락…. 이 와중에 그녀가 ‘뜨

는’ 이유는 뭘까. 바크먼은 한마디

로 정의하기 힘든 캐릭터다. 민주당 

가문에서 태어나 공화당으로 전향

했으며 평소 언행에도 극도의 ‘강경

함’과 ‘감수성’이 동시에 묻어난다. 

그녀는 보수 중에서도 강경 보수

다. 정통 기독교 신앙을 강조하며 

연설에도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 동

성애와 낙태는 ‘결사반대’다. “동성

애자들이 집에 계란을 던지기도 하

고 협박 메일을 보내기도 하죠. 시

청 화장실에서 두 명의 여성이 저를 

구석에 몰아넣고 동성 결혼에 대한 

의견을 물어서 소리를 지르며 구조

요청을 한 적도 있어요. 그래도 동

성 간 결혼은 결코 찬성할 수 없습

니다.” 

반면에 한없이 부드럽고 감성적

이며 모성애가 넘쳐난다. 유세장에

서 아기를 안기 전에는 보드라운 아

기 피부가 다칠세라 장신구를 벗는

다. 저 멀리서 질문한 사람에겐 단

상에서 내려와 답을 하고 유권자와 

춤을 추며 어울린다. 무엇보다 다섯 

명의 아이를 낳아 기르고 23명의 아

이를 입양한 대단한 어머니다. 심리

치료사인 남편과 함께 ‘크리스천 심

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위탁시설

을 지어 식이장애 10대 소녀들을 돌

보는 점도 훈훈하다. 

그런 그녀가 본격적으로 정치판

에 뛰어든 것은 2000년. 그해는 물

론 2002년 미네소타 상원의원에 줄

줄이 실패할 정도로 출발은 좋지 않

았다. 하지만 끈질기게 낙태반대, 동

성결혼 반대 운동을 펼쳐왔고 그 결

과 ‘정치 여전사’가 아니라 ‘사회 여

전사’의 이미지가 만들어졌다. 

정치과학자인 스테판 시어 칼턴

대학 교수는 “바크먼에겐 확실히 혁

신적인 면이 있다. 그녀는 법조인이

나 국회의원의 리더십에 의존한 적

이 없다. 대신 대중이 참여하는 십

자군운동을 주도하길 좋아한다”고 

평가한다. 이런 점이 바로 권위적이

고 콧대 높은 기존 공화당 의원들과 

확연히 차별화된다는 것. 바크먼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그런

데도 사람들은 대중과 엘리트, 종교

와 정치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중재

자 역할을 하는 그녀에게 묘한 매력

을 느낀다. 공화당원이지만 진짜 소

속은 국가와 가족, 그리고 하나님이

라는 인상마저 준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로널드 레이

건을 위대하게 만든 건 주지사를 하

며 쌓은 정치적 경험이 아니라 핵심 

원칙들(core principles)”이라고 말

했다. 이런 분명한 소신과 열정적인 

태도야말로 리더십을 잃어버린 오

바마 정부, 위상이 흔들리는 조국에 

실망한 미국 백인 중산층이 폭넓은 

지지를 보내는 이유라고 미 언론은 

해석해주고 있다. 

한편 소위 “에임스 스트로폴”은 

아이오와의 에임스 시에서 열리는 

비공식 예비투표로, 밀짚(straw)을 

날려 바람의 방향을 파악하듯 여론

을 가늠하는 역할을 한다. 미 정치

권이 이 스트로폴에 주목하는 이유

는 최초의 스트로폴인 데다 공화당 

코커스(당원대회)도 내년 2월 6일 

아이오와에서 가장 먼저 실시되기 

때문이다. 공화당 아이오와 지부가 

선거자금 모금을 위해 1979년 처음 

시작한 이 예비투표는 구속력이 없

는 행사지만, 이런 점 때문에 초반 

경선 레이스의 판도를 좌우하는 풍

향계로 평가 받아왔다. 

1999년 이 스트로폴에서 1위를 

차지한 조지 W 부시 후보가 코커

스와 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 거쳐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나 부시 대

통령을 제외하면 1위를 차지한 후

보가 정작 대선에서 승리한 경우가 

없고, 1위 후보가 공화당의 대선후

보에 오르지 못한 적도 많아 신뢰성

에 의문도 제기된다. 2007년 스트로

폴에서 1위를 차지한 롬니는 다음

해 아이오와 코커스에서는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주지사에 밀렸고, 

정작 공화당 대선후보는 존 매케인 

상원의원에게 돌아갔다. 그럼에도 

공화당 후보들이 이 스트로폴에 신

경을 쓰는 것은 여기서 하위권으로 

밀릴 경우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중도하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

다. 실제 팀 폴렌티 전 주지사는 14

일 중도 사퇴의사를 밝혔다. 

미 공화당 경선은 앞으로 롬니-

바크먼-페리의 3파전 양상이 될 것

이라는 전망이 많다. 롬니는 7위라

는 부진한 성적을 냈지만, 이번 스

트로폴에 전력을 다한 대다수 다른 

후보들과 달리 전혀 선거운동을 하

지 않아 순위에 큰 의미를 둘 수 없

다는 게 미 언론들의 분석이다. 다

만 바크먼 의원이나 페리 주지사는 

모두 보수단체인 티파티의 지지를 

받고 있어 경선이 본격화하면 티파

티의 주인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합

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페리 주

지사는 바크먼 의원처럼 ‘작은 정

부’와 ‘재정의 건전성’을 주장하지

만, 처음으로 텍사스 주지사 3선에 

성공한 행정력까지 겸비했다는 점

에서 파급력은 더 크다는 평가가 나

온다. 페리 주지사는 이날 홈페이지

에 올린 대선 출사표를 통해 “신앙

심과 가족의 지지, 미국의 선에 대

한 믿음을 가지고 미국의 대통령 후

보가 되려고 한다”고 밝혔다.

결국 민주당에서도 중도 노선

으로 계파 모임인 “블루 독”(Blue 

Dog)의 세력약화로 인한 강경 진보 

노선 그리고 티파티 운동의 지지를 

받는 버크만 의원이나 페리 주지사

의 등장은 ‘2012 대선이 진보와 보

수라는 양극단의 이념적 노선을 가

리는 선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에 맞설 수 있

는 공화당의 차기 대권 후보는 무

엇보다도 지역구나 지역민들로부

터 사랑과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

며, 공화당의 전통적인 보수 경향

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만이 생존

하게 된다. 

잇따른 정치 실패로 경제 위기를 

부추긴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여 있다. 그가 지

난 대선 공약으로 천명했던 “미국

인의 희망”은 사라졌다. 특히 미국

의 국가신용등급이 1941년 이후 70

년 만에 ‘AAA’에서 ‘AA+’하향 조정

되자, 미국인들은 아예 오바마와 민

주당에 등을 돌리고 있다. 그가 실

패할 미국 대통령으로 남을 지는 공

화당 차기 대권 주자가 누가 되느냐

에 남아 있다. 

2010년 보수주의 정치운동 티파티 주도하며 전국 유명세

복음주의적 크리스천...동성애, 낙태반대 강경하면서 섬세

미 언론, 공화당 경선 첫무대 아이오와 예비투표서 1위

미셸 바크먼, 공화당 후보선호도 1-2위 



어떤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리더는 기분

이 우울해질 때가 있다. 부정적인 리더는 일

이 실패로 끝날 때마다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 스스로만이 그런 문제점을 찾

으려고 할 때가 많다. 그는 사람들이 게으르

고 부주의하며 툭하면 실수를 저지르고 후회

한다고 생각하면서 실패의 원인을 다른 사람

들에게서 찾으려 한다. 반면에 긍정적인 리더

는 사람들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

며 또 실패로 인한 비난을 함께 짊어진다. 결

국 사람들의 실수나 실패는 리더에게 겸손이

라는 리더십을 향상시키는 촉매재이다. 

리더도 인간이다.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

로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할 수 있고 프로젝트

를 망쳤을 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리더는 궁극적인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패에 대해 

자신이 원인제공을 한 점은 없는지 냉철하게 

판단해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앨런 넬슨은 

리더가 그들의 실패에 책임을 져야 할 일곱 

가지 영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빈약한 의사소통

자신이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구

성원들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절대로 

가정하지 말라. 여러분이 분명하게 의사소통

을 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자주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구하시길 바란다. 

 

2. 불충분한 자원

팀 구성원들이 성공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구들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은 리더의 책임이다. 팀 구성원들 중에 한 사

람이라도 실패했다면 여러분은 그가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했는지 

자문해 보시길 바란다. 

 

3. 부적절한 책임

리더들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사후관리

와 업무진행 정도를 확인하기 싫어하는 경향

이 있다. 그러나 교회의 성공과 성도들의 의

욕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려면 이 두 가지가 절

대적으로 중요하다. 

 

4. 불충분한 팀워크

여러분의 리더십 하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이 제각각으로 분산돼 있는지 아니면 한마음

으로 뭉쳐있는지 물어보시길 바란다. 이 둘 사

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리더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팀 구성원들을 채용하는 것이 아

니라 팀을 단합시키는 것이다. 

 

5. 적임자 배치의 불균형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사람을 적

재적소에 배치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다. 사

람들을 능력, 재능, 열정, 전심전력할 수 있는 

영역에 맞게 배치했는지 자문해 보시길 바란

다. 

 

6. 불충분한 훈련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이 세상 그 누구도 적

절한 사전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여러분의 리더십 하에 있는 사람

들이 임무를 잘 달성하리라고 기대하기 전에 

그들이 적절한 훈련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7. 잘못된 팀 구성

팀 구성원들의 호흡이 잘 맞고 단합이 잘되

어 서로 보완하게 하는 일은 사람들을 적재적

소에 배치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결국 아무리 최고의 실력을 갖춘 리더라 할

지라도 따르는 구성원이 실패하는 경우를 종

종 접하게 된다. 그러므로 리더는 팀 구성원

들이 실패했을 때 어떻게 그들을 책임질 것

인가 하는 문제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것을 고려해야 사건이 터졌을 때 전혀 도움

이 안되는 비난이나 비생산적인 불평을 방지

할 수 있다. 

리더가 사람들에게 실망했다는 것은 그보

다 앞서 사람들이 리더의 리더십에 실망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반증한다. 실력 있는 리더들

은 “내 지휘 하에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도록 

내가 그들에게 해준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

문을 던지곤 한다. 다른 사람들이 실패했을 때 

겸손이라는 파이 한 조각을 즐기라. 그리고 그 

경험을 살려 여러분의 리더십이 더 발전하는

데 박차를 가해보라.

리더십저널, 리더십전문가, 앨런 넬슨의 실전 리더십 중 실패 극복 원리 소개

실패는 성장을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

리더십 이론이나 모델을 제시하는 책은 많지만 정작 사람들 안에 잠

재된 리더십을 개발시켜 주는 책은 드물다. 사실, 리더십을 말하는 책 몇 

권 읽어보는 것만으로는 리더다운 생각과 행동을 이끌어낼 수 없다. 또

한 직접 부딪혀 터득한 경험만 가지고 노련한 리더가 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리더십 전문가 앨런 넬슨은 리더십을 개발하고 연마하는 최선의 방법

은 리더십이라는 보석의 여러 면을 간단한 교과로 배우고 익히는 것이라

고 말한다. 그는 미국 남서부 지역 리더십센터 담당자이자 애리조나 스콧

데일 가정교회를 세우고 인도하는 목사이며 10여 권의 책을 쓴 저자이다. 

그는 샌디에고 대학교에서 리더십 연구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레

브(Rev)라는 잡지의 특약기고가이며, 존 맥스웰이 운영하는 인터넷 잡

지 리더십 와이어드(Leadership Wired)의 도서 평론가이다 그래서 그는 

“리더들을 먹이고 키우는 젖병”(Leader’s Feeder)이라 부르는 45개 교

과와 리더십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영화 5편을 묶어 “실전 리더십 아이디

어 5”(Leading Ideas)를 펴냈다. 

하나님은 리더로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당신을 부르셨다. 효과

가 검증된 넬슨 목사의 50가지 아이디어로 당신과 당신의 리더십 팀의 실

력을 꾸준히 갈고 닦으라. 번쩍이는 도끼날로 큰 나무도 거침없이 찍어내

는 노련한 리더가 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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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의사소통, 사후관리와 업무진행 확인 필수

팀원의 실패를 자신에 대한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교사로!

SVM, 선교 동원가의 자질 소개

예수님의 눈과 불같은 열정 가져야

효과적 의사전달과 전략적 사고 필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는도다”(시110:3).  

이 말씀은 청년들 헌신집회에 단골로 등장하는 구절이다. 이 말씀에 붙

잡혀 평생 온 세상의 젊은이들을 동원했던 사람이 있었다. 바로 “학생자원

자 선교운동”(Student Volunteer Movement, SVM)의 창시자 로버트 P. 

윌더(Robert P. Wilder)이다. 그는 모델적인 동원가이다. 프린스턴 신학교 

시절 기도로 무장해 동료들과 함께 캠퍼스와 교회를 순회하며 수천의 자

원자를 서명 받았고, 미국에서 SVM이 세워진 후에는 영국에 무디의 추천

서 한 장 들고 단신으로 건너가서 케직 사경회에서 간증하는 중 영국 SCM

의 초기 기틀을 놓은 헌신자(Donald Fraser)를 얻는 등 영국 SVM 형성에 

기여했다. 이어 북유럽에서 학생선교운동을 일어나도록 고무했을 뿐 아니

라 자신이 태어난 인도에 선교사로 가서 그곳에 YMCA를 세웠다. 그리고

는 미국과 영국의 SVM에서 필요로 할 때마다 달려와 젊은이들을 도전했

다. 그는 어렸지만 동원가의 모든 자질을 활용해 전략적으로 사역했던 하

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선교 동원가에게 요구되는 자질들은 무엇인가?

1. 새로운 안목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 것은 선교 동

원가에게는 가장 중요한 자질이다.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고자 하신다. 그 분은 잃은 동전을 찾아 온 집을 쓸고 찾아낸 후 기

뻐 잔치를 벌이는 분이다(눅15:8-10). 잃어버린바 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민망한 마음,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깨어져 탄식하시는 주님의 마음(마

23:37)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이고 안목이다.

 

2. 열정

선교 역사상 위대하게 쓰임을 받은 선교 동원가들은 공통적으로 불같은 

열정의 소유자였다. 그들이 소유했던 지속적인 열정은 사람들의 반대와 환

경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서 온 것이기에 꺾이지 

않았다. 이 시대 이런 열정적인 사람으로는 성공적인 동원가라 할 수 있는 

OM의 조지 버워 형제와 YWAM의 로렌 커닝햄 형제가 있다. 

  

3. 효과적인 커뮤니케이터(Communicator) 

선교 동원가에게 필요한 자질은 개인적으로, 때론 대중에게 자신이 확신

하는 바를 지구력을 가지고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는 말

을 잘하는 것과는 다르다. 공동체 가운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내고 진지함으로 설복할 수 있는 힘은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4. 전략적 사고가 

선교 동원가는 전략가이어야 한다. 열정과 전략을 함께 가지기란 기질상 

어렵지만 오늘 교회에서 필요한 동원가는 웅변을 토하는 열정가 보다는 교

회 동원이라는 큰 그림을 보고 필요한 전략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 

선교동원이란 말을 일반화시킨 사람, 미전도 종족 운동, 개척선교를 위한 

종족입양 운동, Perspectives과정을 개발한 랄프 윈터가 바로 그런 사람이

다. 그는 웅변가도 아니고 열정적인 사람도 아니지만 성경과 역사의 면밀

한 연구를 통해 배우고 확신한 바를 믿고 글로 쓰고 실천하여 작금의 선교

운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5. 경계에 제한되지 않는 자 

우리는 많은 경우 스스로 경계를 정하고 위축되는 경향이 많다. 어쩌면 

어려서부터 “하지 말라, 손대지 말라”는 식의 교육을 받으면서 컸기 때문

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선교동원은 경계가 없다. 나이와 경륜과 선교경

험과 신학공부 여부나 성별과 전혀 관련이 없다. 주변은 이런 것을 압박하

나 진정한 동원가는 이런 압박에 굴하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께로부터 명

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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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은 영원하다”라는 말이 있습니

다. 진실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과 상통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거짓

이 진실을 무색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산물이기는 하

지만 말입니다. 어처구니없는 한 이야

기를 통해 사람들은 진실을 그대로 믿

기보다 거짓이라도 자신들의 편리한 

대로 믿고 해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영국에 대영 박물관에 짝퉁 섹스피

어 작품인 ‘보티건과 로위나’, ‘헨리 2세’

가 전시되어있습니다. 이 작품을 쓴 사

람은 월리엄 아일랜드로 그는 어려서 

학교를 중퇴하고 책방을 하는 아버지

로부터 외면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하

면 아버지의 환심을 살까 연구하던 그

는 아버지의 소원이 섹스피어의 서명

이 있는 섹스피어 책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가짜 섹스피어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는 섹스피어의 서명

을 연습하여 자기가 쓴 작품에 가짜 서

명을 한 뒤 아버지에게 선물하게 됩니

다.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하

는 마음에 자기가 근무하는 변호사 사

무실의 고객이 잃어버린 가방을 찾아 

주고 대가로 받은 책이라며 아버지에

게 그럴싸하게 둘러대고 책을 건네주

었습니다. 월리엄의 아버지는 기뻐하

며 아들이 쓴 가짜 섹스피어 책을 영국

에 공개하게 됩니다. 

섹스피어를 그리워하던 영국 온 국

민들은 그 책이 미공개 작품이라 하여 

열광하게 됩니다. 시대적으로 존경 받

던 목사, 정치가, 왕족까지 가세하여 작

품을 찬사하였습니다. 책이 진열된 월

리엄의 집은 연일 장사진을 이루었습

니다. 이에 셰익스피어 전문가인 에드

먼드 멀론은 셰익스피어 문서가 모두 

가짜라고 발표 했지만 영국 국민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당시 섹스

피어를 그리워하던 국민적 정서인지라 

오히려 인기가 더해 갔습니다. 심지어

는 이것을 연극 무대에 올려 수많은 관

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월리엄은 서명을 흉내 내는 것에 만

족하지 않고 나가 섹스피어의 작품 햄

릿을 섹스피어의 자필 원고로 써서 공

개하였고 그 외 신앙고백, 미래의 아내

에게 쓴 편지 등도 만들어냈습니다. 섹

스피어는 작품 외에 사생활에 대한 어

떤 흔적을 남기지 않았음으로 섹스피

어의 자필 원고, 신앙고백서, 편지의 공

개는 섹스피어를 갈망하는 영국 국민

들에게 큰 흥미와 기쁨을 줄 수밖에 없

었습니다.

얼마 후 월리엄은 아버지께 자신의 

거짓을 고백했습니다. 그 후 월리엄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두 권의 책과 

편지와 서명을 가짜로 만든 것이라 밝

혔습니다. 그러나 영국 국민들은 믿지

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작품을 

10대 소년인 월리엄이 썼을 리가 없다

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희

대의 의작(擬作) 사건은 10대 아이인 월

리엄이 아버지의 마음에 들기 위해 벌

린 일이었다고 하니 놀랍기만 합니다. 

정신과적인 공식 명칭은 ‘공상허언

증’ 즉 상습적인 거짓말 증상이라고 진

단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리플

리 증후군’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는 ‘재능 있는 리플리’에서의 주인공 

이름에 빗대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정

신 병리학자들은 이 병에 대해 자신이 

바라는 세계만을 진짜라고 믿고, 자신

이 발을 딛고 있는 현실을 허구라고 믿

어버리는 증상을 호소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리플리 증후군의 특징은 자신의 세

계는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이상이 높

고 욕망이 강합니다. 거짓말에 대한 죄

책감이 없고, 평소에도 붕 떠있는 듯 한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자신의 말에는 

무조건적으로 타인이 반기나 이의를 

제기하면 불같이 화를 내는 행동을 하

는 것이 리플리 증후군의 증상이라고 

합니다. 

리플리 증후군이든 월리엄의 헛된 

의작 소동이든 화려하지만 그의 끝은 

허무합니다. 또한 그의 시간은 결코 길

지 않습니다. 진실이 전해주는 아름다

운 결말은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에 새

겨져 우리의 삶을 후회 없게 할 것입니

다. 

오늘날 한국이든 미국이든 교회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고, 왕따를 당하며, 멸시

를 당할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 너

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

음에도 말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호세아 시대처

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찢으셨고, 심한 매질로 치신 상태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을 찢고, 교인들을 치고 계십

니다. 그것은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

지 죄악들로 불미스럽고, 그 교회 안

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들의 평소 삶이 여러 죄들로 세상에

서 지탄의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입

니다. 즉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참뜻

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인본주의, 세

속주의, 혼합주의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본질은 

잊은 채 종교적 의식에만 치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참 뜻을 알

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교회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참 뜻을 전

하지 못하고 살아가므로 세상 사람

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

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

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말씀해주십니다.

첫째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1절) 즉 회개하는 것입니

다. 

우리가 살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호세

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

님과 우상을 같이 숭배하며 혼탁하

게 살았습니다. 그리고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아가 회개하지 않았습

니다. 그러므로 호된 매를 맞고 찢김

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버

림을 당했습니다. BC721년에 앗수르

에 망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교회

부터가 인간 중심이 된 인본주의요, 

세상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세속

주의요, 하나님과 나와 섞여 있는 혼

합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즉 우리

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

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내 중심적

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면

서도 세상도 함께 섬기면서 살고 있

습니다. 영적으로 혼합주의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길

은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가 회개하

는 길 뿐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찢으신 자리를 다시 낫게 하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호되게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

가 보혈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삼

일 후에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일

으켜 주실 것입니다(2절).

두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

야 합니다(3절.)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매일 일정하게 

새벽빛같이 비추어 주심을 알게 되

고, 늦은 비와 같이 우리의 갈급한 삶

에 충분히 적셔 주심을 알게 됩니다. 

왜 호세아 시대에 죄를 범하고 하나

님께 찢기움을 당하고, 매를 호되게 

맞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

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참뜻을 몰

랐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혼이 난 것

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

므로 망했다는 것입니다. 망하고 버

림까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까지 빼앗겼습니다(

호4:6).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 버림

을 받아도, 하나님께는 버림을 받아

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서는 잊음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우

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

드시 하나님께 속해야 되고 하나님

의 사랑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

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

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까?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

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은 제사나 번제를 받지 않겠

다는 말씀이 아니라, 인애 즉 하나님

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제사, 그런 번

제는 받지 아니하시겠다는 말씀입니

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적

으로나 영적으로 매우 음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

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호세아를 창녀 고멜과 결혼하

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창녀 같이 이

스라엘 백성들이 더럽고 음란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사

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

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도 모른 채,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나 번제를 드린다고 하

니 그런 제사와 번제를 받지 않으시

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에 대하여 먼저 지식이 있어야 합니

다. 하나님에 대하여 먼저 올바로 알

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애하

심.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셨기 때문에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

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서 그 고통과 수치와 아픔을 참게 하

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용

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

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

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

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아

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

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교회생활 즉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

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에 대하여 먼저 지식이 있어야 합니

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

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

님의 사랑을 모른 채, 교회생활 즉 종

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기도, 주일성수, 수요

예배, 금요예배, 셀 모임, 구역모임 

등등 모든 예배는 빠지지 않고 드립

니다. 그리고 전도, 예배, 헌금, 봉사 

등등 모든 종교의식은 열심히 합니

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빠져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

님께서 내 마당만 밟을 뿐이고, 그런 

제사와 번제는 견디지 못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처럼 한국에서나 미국에서 교

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것

은 바로 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하나

님의 참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삶의 방식

대로, 제 멋대로 신앙생활을 해서 그

렇습니다. 내가 먼저 회개합시다. 나

도 모르게 세상과 나, 하나님 말씀과 

내 주장, 하나님의 숭고한 뜻보다 복

만 바라는 기복적인 나로 혼합되어 

있음을 회개합시다. 인본주의나 세

속주의나 혼합주의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나였음을 회개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힘써 아십시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힘써 배웁시다. 성경 몇 번 통

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안다고 

교만 떨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을 더 

알아갑시다. 매일매일 성경 말씀 구

절구절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을 더욱 알아갑시다. 매일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을 알아갑시다. 

알아가되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하십니다. 힘을 써야 합니다. 그냥, 보

통,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

다. 내 생활이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

워도 힘을 써서 용기를 내서 시간을 

내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

하여서 여호와를 알고 사랑해야 한

다는 말씀입니다. 그 힘쓰는 것이 바

로 내 십자가입니다. 그 힘씀 속에 하

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시고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가치가 있

는 것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신앙의 

참 본질이 있을 때 참 의식이 생기

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

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신앙의 본

질이 없는 종교 의식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받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의 가치를 바로 

알아야 내 이웃을 바로 사랑할 수 있

는 삶의 행동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와 예물과 

삶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

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

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

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7:21).

푸/ 른/ 초/ 장 

노기송 목사
 (뉴욕새예루살렘교회 담임목사)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6장 1-6절

엄규서 목사
(월셔크리스천교회)

“리플리 증후군과 진실” 

빛과 소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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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

Q: 사람에게는 수 많은 죄가 있는데 죄는 몇 종류로 나눌 수 있

는지요?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지요? 그리고 하나님

은 어떤 죄를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로 여기는 지요? 

A: 예 참으로 중요하고 좋은 질문입니다. 이것은 로마서1장에 나

옵니다. 로마서 1장에는 인간의 21가지 이상의 추악한 죄가 계속해

서 나오는데 이것들은 크게 두 종류의 죄악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

니다.

첫 번째가 불 경건이요 두 번째가 불의입니다.(롬1:18)

불 경건은 “아세베이아”란 헬라어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즉 “

종교적인 죄”를 가르칩니다. 그것이 롬1:21-25절에서 상세하게 설

명하고 있습니다.

불의란 “아디키아”란 헬라어로 “인간에 대한 죄” 즉 “도덕적인 죄”

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롬1:26-32절에서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습

니다.

불경건과 불의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즉 불경건이 인간에 대한 부도덕 즉 불의를 낳습니다. 하

나님과 사람이 정상적인 관계에 있을 때만이 사람의 도덕적 행위가 

깨끗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요약인 십계명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십계명의 첫 부분인 

1-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 즉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5-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

서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

저 회복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잘 해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그 후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하지 않는 자 즉 불경건한 자는 사람을 사랑

하지 않는 죄 즉 온갖 불의를 범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 즉 경

건치 않음을 모든 죄의 근본으로 알고 영어 대문자로 SIN이라고 표

현하고 그로 말미암은 불의의 온갖 죄악을 소문자로 sins로 표현했

습니다. 

그러면 종교적인 죄 즉 불경건의 죄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

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godless입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

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살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음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적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

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큰 죄입니까? 엄연히 하나

님이 존재하고 계신데 없다고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아버

지 없이 태어난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가 없다고 말하는 

나쁜 자식이 있습니다. 

이런 자식들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패륜아, 부량아라고 말합니

다.

불경건한 이런 사람들은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같이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려 들지 않

습니다. 

하나님과 내 인생이 관계를 맺기를 거부합니다. 탕자처럼 아버지 

없이 살려합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적인 죄요 영적인 죄이며 원죄입

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과 연관시켜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불 경건입니다.

가장 큰 죄는 ? 하나님은 없다

온 세계가 기후의 변화 때문에 몸

살을 앓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뜨

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지구의 온난

화에 대한 토론이다. 지구의 온난화

에 동의하든지 동의하지 않던지 간

에 지구의 기후는 변하고 있다. 지구

의 온도가 점점 더 뜨거워진다. 이런 

세계 기상의 변화로  전세계가 몸살

을 앓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미 한국의 이상 기

후를 두고 ‘아열대성 기후로 변하

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미 오래 전

부터 경고한 것이었다. 현재 한반도 

남해 연안까지 이미 아열대화가 진

행 중이어서 50여 년 후에는 고산악

지대를 제외한 중부지방까지 아열

대성 기후로 변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

의 뚜렷한 사계절이 사라지고 여름

과 겨울이 되는 ‘2계절 환경’이 도래

하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생활

양식도 바뀔 것이다. 패션이 바뀌

고, 식문화도 바뀌고, 농업도, 산업

도, 환경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들이 바뀌어진다. 기후의 변

화에 대한 준비와 정책적인 변화가 

없이는 재난이 더욱 더 심해질 수밖

에 없다. 

기후가 바뀌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것은 영적 기후의 변화이다. 

신앙의 기후도 바뀐다. 신앙의 냉각

화가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 기독교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들이 있다. 기독교가 먼저 

꽃을 피우던 유럽과 서방세계에 무

슬림들이 몰려온다. 세속화의 물결

이 쓰나미처럼 몰려온다. 물질 만능

주의 우상은 사람들의 마음을 썩어

가게 한다.  전세계적으로 종교 다원

주의의 압력은 성도들로 타협할 것

을 강요하고 있다. 개인주의적 신앙

은 성도의 함께함을 무너뜨리고 교

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좀먹게 한다. 

물론 외부의 공격과 변화도 무섭

지만 가장 큰 위기는 바깥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 부터 

온다. 신앙의 냉각화는 지구의 온난

화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

게 전 세계 교회를 찾아오고 있다. 

기독교 신앙이 꽃을 피운 미국의 모

습은 어떠한가? 최근에 바나리서치

에서 참으로 의미심장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1991년부터 2011년까지

의 미국인들의 신앙의 변화를 분석

한 바나 리서치의 조사에 의하면 전 

세계에 가장 기독교적인 영향을 미

치던 미국인의 신앙의 기후 역시 냉

각화 되고 있다. 

현재 미국인 중에 자신이 성도라

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5명중에 4명 

정도이다. 보고서는 지난 20여 년 동

안 신앙생활에 5가지 영역에 있어서 

눈에 뜨이는 변화가 있음이 보고되

었다. 첫째로 교회 출석율의 감소이

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

는 사람들의 교회 출석율이 9%나 

감소되었다. 지금은 오직 47%의 성

도들이 매주 교회의 활동에 동참한

다. 둘째로 주일학교에 참석하는 사

람들도 20년 전보다 8%가 줄었다. 

이제 오직 18%의 성도들이 주일학

교에 출석한다. 셋째로 자신이 성도

임을 밝히는 사람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도 30%에서 22%로 줄

었다. 넷째로 성경을 읽는 것도 20년 

전의 51%에서 46%로 줄었다. 다섯

째로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면서도 

지난 6개월 동안 교회에 결혼과 장

례를 제외한 예배에 출석하지 않은 

사람들도 31%로 교회를 떠나는 사

람들이 더 많아진 것이다. 

신앙생활의 변화는 어떠한가? 중

요한 신앙생활을 보이는 6가지 항목 

중에서 5가지가 의미심장한 부정적

인 변화가 왔다. 성경읽기는 주일예

배 때가 아닌 주중에 성경을 읽는 사

람은 약 5%의 감소로 40%만이 성경

을 읽는다. 자원봉사는 8%가 감소되

어 오직 19%만이 교회를 섬긴다. 어

른 성경공부나 주일학교의 출석은 

8% 감소해서 이제는 15%만이 참여

한다. 가장 중요한 지표인 교회출석

은 9%가 줄어서 이제는 40%만이 교

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한다. 가장 큰 

변화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지난 

6개월간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사람

은 1991년에는 24%였지만 지금은 

37%나 된다.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

기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

들이 무려 50%이상 증가되었다. 

신앙의 내용은 어떠한가? 신앙의 

내용도 점점 세속화 되었다. 중생했

다고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신이 

천국에 간다고 믿는 사람은 5%가 

늘어서 지금은 40%가 되었다. 하지

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서는 전

지, 전능, 완전한 창조주이시고 오늘

도 세계를 통치하심을 믿는 사람들

은 9%가 줄어서 지금은 67%이다. 

가장 큰 변화는 성경에 대한 믿음이

다. 1991년도에는 46%가 성경은 정

확무오한 말씀으로 믿었는데 지금

은 오직 38%만이 그 믿음을 간직하

고 있다.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의 신앙은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는가? 여성의 

신앙의 변화에 대하여 지금까지 조

사한 기관은 아무도 없었다. 바나리

서치에 의하면 여성들은 14개의 항

목 중에서 10개의 변화를 보였다. 그 

중에서 8개는 부정적인 변화이었다. 

여성의 교회출석은 무려 11% 줄어

서 지금은 44%만이 교회를 출석한

다. 성경읽기는 10%나 줄어서 오직 

40%만이 주중에 성경을 펼친다. 주

일학교나 성경공부의 참여는 7% 줄

어서 17%만이 참여한다. 

전통적으로 여성들은 교회활동의 

중추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은 9%나 

감소했다. 이 말은 교회에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여성들의 봉사활동

이 31%나 감소한 것을 의미한다. 오

직 여성들이 증가한 것은 교회를 점

점 떠나는 사람들의 숫자이다. 무려 

17%이나 증가했다. 이 조사의 가장 

큰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었다. 

여 성도들의 신앙도 냉각되어진다. 

남성의 교회참여도 부정적으로 

변화했다. 교회출석은 6% 감소해서 

36%만이 출석을 한다. 주일학교와 

성경공부는 남성중에 8%가 줄어서 

오직 13%만이 출석을 한다. 자원봉

사는 6%가 줄어서 오직 18%만이 섬

긴다.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은 교회

를 떠나는 사람들의 비율이다. 오늘 

미국 남성의 39%가 교회를 6개월간 

출석하지 않는 교회를 떠난 사람들

이 되었다. 전도해야 한다는 각오도 

5%가 줄어서 23%만이 영혼구원에 

책임감을 느낀다. 그리고 성경을 정

확무오한 진리임을 믿는 남성 성도

들은 10%나 줄어서 33%가 되었다.

인종적인 변화는 어떻게 되는가? 

백인과 흑인과 히스패닉을 조사했

다. 불행히도 아시아인들은 제외되

었다. 백인들의 주일출석은 9% 감

소되어 39%, 주일학교참여는 9% 감

소되어 23%, 성경읽기는 5% 감소되

어 37%, 자원봉사는 8% 감소되어 

18%,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15% 

증가되어 40%나 이른다. 

히스패닉의 신앙의 변화는 가장 

크게 감지되었다. 교회출석은 21%

나 감소되어 33%, 주일학교나 성경

공부는 19%나 감소되어 이제는 오

직 9%, 성경읽기는 25% 감소되어 

오직 30%, 교회를 떠나서 비활동적

인 신앙인이 되는 사람들은 20%나 

증가하여 40%에 이른다. 

그나마 통계적인 영적기후의 냉

각을 막는 것은 흑인들의 신앙이다. 

교회에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은 8%

나 줄어서 30%, 성경에 대한 신앙은 

11%나 줄어서 77%가 되었다. 그래

도 성경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

들의 비율이 백인이나 히스패닉에 

비해서 가장 높은 편이다. 그리고 교

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비율도 가장 

낮은 편이다. 

한인들이 이 조사에 포함이 되었

으면 어떠했을까? 과연 우리는 신앙

의 열기와 열정이 증가시키는 영향

력을  자신할 수 있을까? 단순한 신

앙생활의 경향을 말하지 않고 자세

한 숫자를 제시한 것은 피부로 느껴

보기 위함이었다. 이제 신앙의 자유

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미국에 

왔던 청교도들의 후예들의 모습의 

변화는 세계교회의 영적인 냉각화

를 대표한다. 

신앙의 냉각화는 말세의 가장 큰 

징조이다. 성경은 말세에 고통 하는 

때가 이른다고 하셨다(딤후3:1-5). 

주님은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하므

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셨다(마24:11-13). 요한계시록에 

보이신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계3:15)이 바

로 현대교회의 모습이다. 
<7면으로 계속>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김혜천 목사 

신앙의 냉각화 현상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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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의 다트키 마르와리족(Dhatki Marwari)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드어를 적당히 알아서 두개의 언어를 사

용한다. 

삶의 모습 

마르와리인의 대부분은 농부 혹은 이

주하는 농사일꾼이며, 고생하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여분의 수입을 벌기 위해 

시절을 따라 농작물을 따라서 이주한다. 

땅이 척박하기 때문에 농사를 위해서는 

관개사업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몬순의 

비는 이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이들의 주요 식용작물은 밀과 기장이며 

쌀, 목화, 옥수수도 재배한다. 도시에 사

는 몇  안되는 마르와리인들은 인쇄업이

나 옷감제조업에 종사한다. 

마르와리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두 

개인의 결합이라기보다 두 가정의 결합

으로 인식된다. 대부분의 결혼은 신랑과 

신부의 사회적 지위와 카스트를 신중히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힌두교인들인 이

들에게 있어서 브라만은 가장 높은 카스

트이고 대부분의 마르와리인들이 속해

있는 지정카스트(scheduled caste:카스트

에서 제외된 최하층 계급에 대한 불가촉

천민이라는 말대신 쓰이는 공적인 호칭)

는 가장 낮은 계급으로 간주된다. 일반적

으로 시골의 젊은 부부들은 신랑의 가족

들과 함께 산다. 

마르와리 여성들은 긴 패티코트 형식

의 치마를 입음으로써 먼 거리로부터 쉽

게 확인된다. 마을의 어른들은 모든 상황

에서 그들에게 전통적인 의상을 입기를 

강요한다. 그러나 젊은 여성들은 도회지

로 나가면 다른 파키스탄 여성처럼 넓은 

바지(샤왈)와 긴 상의(까미즈)로 바꾸어 

입어서 다른 사람들과 잘 혼합한다. 

많은 마르와리인들은 모욕과 학대를 

받으며 노예로서 지배를 받아왔다. 최근 

신드 주의 시골지역에 보내진 파키스탄

의 특별조사반은 파키스탄 지주에 의해 

유지되는 사설감옥을 발견하고 그곳에 

감금되어 있는-종종 사슬에 묶여 있기

도한-하리스(haris:Marwari slaves)들을 

석방했다. 일련의 불시단속에서 기자들

과 동행한 인권위원회 자원봉사자들은 

천 여명의 하리스들을 석방했었는데 그

들 중 일부는 24년 동안이나 갇혀있기도 

했다. 이미 강제노역에 의해서 수배나 

갚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마르와리인들

이 오래전에 자기들에게 빚진 부채 때문

이라고 지주들은 그들의 행위를 변명했

다. 지주들은 이런 행위를 ‘소작인과 지

주의 협력’이라고 주장했다. 

신앙 

마르와리인들 중 다수를 차지하는 무

슬림과 소수의 힌두교인 사이에 심한 종

교적 갈등이 존재한다. 힌두교인들은 힌

두 신 크리쉬나(Krishna)의 탄생일을 축

하한다. 이들은 무생물들도 영혼을 가지

고 있다는 신앙을 반영하는 정령숭배적

인 의식을 행한다. 모든 마르와리인에게 

다소간의 정령숭배적인 관습이 잔존하

는 것처럼 보이지만 파키스탄에서의 이

슬람의 세력과 영향력은 다른 어떤 곳에

서 보다도 강력하기 때문에, 이것은 무슬

림에게도 별로 대수롭지 않아 보인다. 

필요한 것들1925년에는 신드지역에 

성공적으로 복음이 전파됐다. 그러나 그

들은 처음대로 보전되고 양육되지 못했

으며, 현재에는 마르와리 기독교인은 거

의 없다. 소수의 선교사들이 마르와리인

들 가운데에서 일하고 있으며, 보다 헌신

된 기독교인 일꾼이 긴급히 요구되고 있

다. 조사자들은 만일 메그화르인들에게 

빨리 접근하지 않는다면 10년 이내에 무

슬림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신약과 예수

영화는 마르와리 언어로 번역됐으나 기

독교 방송은 아직 보급되지 않았다. 

다트키 마

르 와 리 족

은 전통적으

로 힌두카

스트 제도의 

불가촉천민

(untouchable)

로 간주된다. 

1947년에 인

도와 파키스

탄 두 나라로 

분리됐을 때 수백만의 무슬림, 힌두교인

의 난민들이 발생헸고 대부분의 마르와리 

힌두교인들은 인도로 이주했다. 슬프게도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리된 후에도 다수의 

무슬림들과 소수 힌두 마르와리인 사이의 

오래된 적대감은 감소되지 않았다. 다트키 

마르와리인들이 사는 파키스탄 남동부의 

신드주 아래쪽 타르파카(Tharparkar)와 상

가르(Sanghar)지역은 1965년부터 1971년

까지 격심한 국경분쟁의 현장이었다. 

다트키 마르와리어로 불리는 이들의 

언어는 인도-아리안 어족의 일부이며 빌

(Bhil)언어의 아그룹(sub-group)에 속한다. 

마르와리어는 구어이지만 가끔씩 신문에 

쓰여지기도 한다. 많은 마르와리인들은 신

“영국 젊은이들의 폭동, ‘아버지 부재’ 때문”

미국의 기독교 지도

자들이 영국의 폭동 사

태와 관련, “서구사회

는 가족의 가치를 강조

하고 가정 내에서 자녀

들에게 도덕적 기준을 

훈육해야 한다”며 “이것은 단지 전통의 문제가 아니

라 사회 안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영국 폭동은 십대와 젊은이들이 주도했다. 

이들은 이번 달 초부터 거리를 점령하고 상점을 약

탈하는 것은 물론, 불을 지르는 등 매우 위험한 방향

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스카이뉴스네트워크는 

“체포된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대부분 가난하고, 편

부모 가정에서 자랐으며, 방향을 잃은 상태였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11세 청소년이 약탈혐의로, 18세

인 첼시 이브스는 경찰차에 벽돌을 던진 혐의로 체

포되기도 했다. 22세의 한 남성은 폭동 중 68세의 노

인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데이비드 카메론 영국 총리는 TV 인터뷰에서 공

격을 주도한 젊은이들과 그들의 부모를 비난했다. 

카메론 총리는 “젊은이들에 의해 주도된 폭동의 문

제는 책임감, 적절한 양육과 훈계, 도덕성과 윤리의

식의 심각한 부재에서 생긴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바꿔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포커스온더패밀리 가

족구성연구 디렉터인 글랜 스탠튼 씨는 “고삐 풀린 

영국의 젊은이들에 의한 파괴는 가족 내의 도덕성 

몰락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런던의 상황에 대

해 “아버지의 부재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번 사태와 같은 경우를 일으킬 수는 있다”

고 설명했다.

자녀양육 서적인 “Secure Daughters, Confident 

Sons”의 저자이기도 한 스탠튼 씨는 아버지는 자녀

들에게 책임감과 (행동의) 경계를 가르친다고 말했

다. 특히 남자 아이들의 경우, 아버지에게서 어떻게 

폭력성을 다스려야 하는지 배운다는 것이다. 그는 “

만일 아버지들이 남자 아이들과 젊은 남성들의 폭

력성을 다른 방향으로 옮기는 것을 도와주지 않는

다면, 친사회적인(Pro-Social) 경향이 점차 매우 반

사회적(Anti-Social)으로 바뀔 수 있다”며 “이건 매

우 위험한 방향”이라고 경고했다.

스탠튼 씨는 더 구체적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편모가정에서 어머니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최선

을 다한다고 해도, 두 명이 해야 할 역할을 한 명이 

완벽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스탠튼 씨는 미국에서도 영국에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엘에이 폭동이나 카트리

나 폭풍 당시가 그와 같은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제20차 세계감리교대회, 남아공 더반에서 

제20차 세계감리교

대회가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개최

됐다. ‘예수 그리스도: 

열방의 치유를 위하여

(Jesus Christ: for the healing of the nation)’를 주

제로 70여개국 2천여명이 참석한 대회는 총회(the 

Council meeting)와 대회(Conference)로 나뉘어 열

렸다. 대회 전후로는 감리교 청년대회와 세계감리교 

여성대회가 진행됐다. 5년마다 대륙을 순회하며 열

리고 있는 세계감리교대회는 지난 19차 대회를 한

국 서울 금란교회에서 연 바 있다.

세계감리교회협의회(World Methodist Council)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에서는 5년간 WMC를 이끌어 

갈 회장에 브라질 로크만 감독, 부회장에 미국 데이

비스 감독을 선출했고, 회장단과 상임위원장 8명씩

을 뽑았다. 조지 프리먼 총무 후임으로는 남아공 이

반 아브라함 감독이 선출됐다.

이와 함께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전 총무인 이

원재 목사는 회장단에, 감리회신학대학교 박종천 교

수는 신학교육위원장에 각각 선출됐다. 이밖에 총회

에서는 네팔감리교회, 탄자니아감리교회, 감비아연

합감리교회 등을 새 회원으로 승인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꿈’ 그 실현도는? 

오는 8월 28일 열리는 “흑인 인권운동의 상징”인 

애틀랜타 태생 마틴 루터 킹 Jr. 목사의 기념관 개관

식을 앞두고, USA투데이와 갤럽이 공동으로 “킹 목

사의 꿈은 실현됐는가?”라는 주제로 여론조사를 실

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의 핵

심 질문은 과연 킹 목사

가 꿈꿨던 것처럼 “인종

간 차별은 철폐됐는가?”

이다. 설문에 응한 백인

(90%)과 흑인(85%) 모

두 “인종간 차별은 확연히 줄어들었다”는 것에는 동

의했다. 하지만 인종에 따라 느끼는 “미묘한” 혹은 “

여전한”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미전역 1,391명의, 히스패닉계를 

제외한 백인과 흑인 성인들을 대상으로 8월 4-7일 

실시됐으며, ±4%의 오차가 있다. 1963년 갤럽조사

에 따르면 응답자 중 41% 백인들은 “흑인들이 백인

들만큼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답했다. 

그런데 이번 조사 결과 같은 질문에 대해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78%)의 백인들이 동일한 대답

을 내놨다. 인종에 관계없이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에

서 어떤 종류의 직업이라도 적합한 자격과 능력만 있

다면, 직업을 갖는 데 차별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흑인들의 입장은 다르다. 같은 질문에 1963

년 당시 23%의 흑인들만이 “같은 조건에서 백인과 

동일한 기회를 갖는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전보다 약간 증가한 39%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59%의 흑인들은 고용시장에서 여전한 선입견이 있

다고 생각했다.

이같은 입장차는 고용시장의 평등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주문하는 데 고스란히 나타났다. 

10명 중 6명의 흑인들은 정부가 소수인종들이 나라

에서 사회적, 경제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차별을 없

애기 위해 개입해야 한다고 답했고, 백인들은 5명 중 

1명만이 그럴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백인 10명 중 3

명은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위치한 공군의 위생병인 코디 

크자카(21세, 백인) 씨는 “모든 분리(차별)은 사라졌

다. 이제 인종은 문제가 될 수 없고, 그럴 여지도 없

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플로리다 샌포드에서 주택 

페인트업을 하고 있는 조지 에반스(56세, 흑인) 씨의 

입장은 다르다. 그는 “인종 차별은 어느 정도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법원 시스템에서. 몇몇은 이전보다 

아주 미묘하긴 하지만, 다른 몇몇은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백인과 흑인의 결혼에 대해 1968년 갤럽 조사에서 

백인들 중 17%만이 서로 다른 인종간 결혼에 찬성했

고, 흑인들은 56%가 찬성했다. 조사가 있기 1년 전, 

미 연방최고법원에서는 버지니아 주에서 인종간 결

혼을 금지한 법은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는 버지니아 주 외에도 38개 주에서 인종간 결

혼을 법적으로 금지시킨 상태였다.

“흑인과 백인 사이에 문제는 언제나 있는가?”라는 

질문에 1963년 이후 백인들의 대답은 큰 변화가 없

었다. 당시에는 44%가, 이번에는 45%가 “미국에서 

흑인과 백인 사이에는 항상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반면 흑인들은 부정적 전망이 증가했다. 1963년 흑

인 70%는 “결국에는 나아질 것”이라고 답했고, 26%

는 “항상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조사에서 

흑인 55%는 이 둘 사이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을 것

이라고 내다봤다. 위 조사 결과에서 보듯 인종에 관

한 문제는 예민하면서도 흑백간 미묘하지만 확연히 

다른 의견을 드러낸다.

한편 2008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선출된 이후 

미국인들 가운데 70%는 그의 대통령직 수행기간 중 

미국 내 인종 관계를 개선시킬 것이라고 답했지만, 

현재는 35%만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41%는 

지금까지 전혀 변화가 없다고 했다.

“교육수준 높을수록 교회 더 자주 나간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

람일수록 통설과는 달

리 종교행사에 더 많이 

참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고 미국 연구진이 

밝혔다. 미국 네브래스

카링컨대학 사회학과의 필립 슈와델 교수팀은 미국 

사회의 변화추세를 조사해 온 ‘종합사회조사’(GSS)

에 응했던 수천명의 응답자 가운데 전국적인 샘플 분

석을 통해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21일 밝혔다. 

‘종교연구리뷰’ 저널에 발표된 이 연구에 따르면 

교육을 받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종교예식에 참가하

는 비율도 1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경을 

읽을 공산도 9%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어떤 종교에서 탈퇴하거나 완전히 떠나는 행위는 고

등교육을 받은 미국인들이 일반적으로 취하는 태도

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복음주의 계열이 아닌 주류 개신교 교파 쪽으로 전환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연구에서는 다만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

수록 어떤 특정 종교만이 ‘유일한 진정한 믿음’이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미국인들의 일반적인 

통념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이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과 긍정적으로 연계돼 있음도 보

여줬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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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중심’ 방법론 

종교다원주의가 선택한 접근 방

법은 ‘인간 중심’이었다. 모든 종교

의 가능성을 인간에게서 발견한다

는 뜻이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종

교는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

에, 종교가 인간에게 절대적인 진

리를 받아들이라고 강요할 수 없

다고 본다. 종교로부터 압박을 받

지 않는 상황에서도 인간의 경험이 

종교를 가능하게 한다고 믿기 때문

이다. 기독교도 예외가 아니다. 그

들은 기독교가 참된 종교인 이유가 

성경의 계시에 근거하였기 때문이

란 주장을 전적으로 거부한다. 

종교다원주의라는 용어가 학문

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

세기 중반 이후이다. 그러나 ‘인간 

중심’으로 종교를 이해하기 시작

한 것은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간

다. 근대의 출발점이었던 이 당시, 

교회는 종교개혁자들이 후대에 전

수시킨 신학을 발전시켜 전통을 세

우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다른 한

편에서는 계시신앙을 토대로 하여 

형성된 서양문화를 종식시키려는 

강한 움직임이 있었다. 

생각의 변화 

근대는 다양한 변화와 함께 시작

되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변

화는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다음 세 질문에는 근대 이

전의 사람들이 지녔던 일반적 생각

이 잘 함축되어있다: 1)무엇을 의

존하며 살아야 하는가? 2)바로 사

는 것이 무엇인가? 3)바른 삶으로 

인도하는 절대적 진리는 어떤 것

인가? 그들이 초월적 절대자를 전

적으로 의존하였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그렇다면 근대에 들어와 그 생각

이 어떻게 변했을까? 근대인들이 

지녔던 생각의 특징은 무엇보다 ‘

인간 중심’이었다. 17세기에 일어

난 과학의 탄생은 근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런데 근대 

과학의 영향력은 더욱 편하고 풍요

로운 삶을 가져다 준 것 이상의 것

이었다. 과학은 철학, 신학 등 다른 

지식과의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과학의 혁명이 곧 지식 

영역의 혁명이었다고 해도 결코 과

언이 아니다. 

그 이유는 근대 과학의 정신적 

기초인 합리주의(合理主義; Ra-

tionalism)의 특징에서 발견된다. 

합리주의는 사물을 판단함에 있어

서 한 개인의 본능 또는 느낌을 거

부하고 이성적 사고와 논리를 중요

시한다. 근대 이전에는 이성을 신

적 계시와 초인간적 질서를 발견

하는 도구라고 여겼다면, 근대 과

학은 인간이 이성을 통하여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구사할 수 있

다는 믿음을 주었다. 이와 같이 인

간의 지적 능력에 대한 긍정적 사

고가 근대를 지배하게 되었다. 신

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였다. 인간의 

자율성이 극대화 되면서 기독교는 

점점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

으로 변하였다. 

인간의 자율성 

처음 근대 과학이 출현하였을 때

에는 신앙과 긴장관계를 의도한 것

이 아니었다. 초기에 과학적 기술

의 변화를 주도한 프란시스 베이

컨(Francis Bacon, 1561-1626)은 

과학을 신학과 철학으로부터 분

리하였다. 그러나 그가 과학을 종

교로부터 원천적으로 분리하려거

나, ‘인간 중심’의 시대를 도래시키

려는 의도를 지닌 것은 결코 아니

었다. 즉 문제의 근원은 과학 자체

에 있지 않다. 그 책임은 시간이 흐

르면서 과학에 대한 지나친 긍정적 

태도와 신앙을 자율성으로 대치한 

인간에게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초월성

을 강조하는 이신론(理神論, De-

ism)이 등장하였다. 신앙과 분리

된 과학에 집중하던 상황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영국의 과

학자 아이작 뉴턴(Issac Newton, 

1643-1727)의 노력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신론자들

은 근대 과학이 지닌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 계시

하신 법칙을 인간의 이성을 통하여 

알 수 있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이

다. 세상을 커다란 기계 덩어리로 

보았던 근대 과학의 세계관을 포

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창조주 하

나님을 인정하면서도 그의 섭리는 

부정한 것은 그들이 인간의 위치를 

높이려는 태도 때문이었음에 틀림

이 없다. 

결국 이신론은 인간의 자율성을 

재차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였다.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

와 같이 경험을 중시하는 이신론자

들은 기적과 같이 과학적으로 증명

될 수 없는 초자연적 현상을 부정

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근대

의 기독교는 더욱 ‘인간 중심’으로 

전락되어갔다. 

  
이성 사용의 확대-‘인간 중심’

의 굴레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근대 과

학은 자연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분

석할 때의 이성의 역할을 강조하였

다. 근대인들은 이성의 사용을 더

욱 확대하였는데, ‘인간 중심’을 굴

레를 벗어나지 못한 채 더욱 자율

성을 추구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두 가지 예를 들어보자. 하나는 

인간이 이성을 올바로 사용하면 반

드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인

식론의 대두이다. 르네 데카르트 

(René Descartes, 1595-1650)에 

의하여 객관적 세계에 대한 지식을 

얻는 과정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된 

것이다. 그가 생각하는 자신을 제

외한 모든 것을 의심의 대상으로 

여기라고 한 것은 이성에 대한 확

실성이 모든 지식의 체계가 된다는 

역설이다. 그는 이성을 비이성적인 

요소로부터 철저하게 분리하고 냉

정한 자세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였

는데, 결국 그가 제시한 새로운 인

식론도 ‘인간 중심’을 벗어나지 못

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계몽주의(啓蒙主

義, Enlightenment)의 출현이다. 

계몽주의는 18세기에 사회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일어난 진보적 

사상운동으로서, 이성을 통해 삶의 

기초를 얻어낼 수 있다는 확신을 

체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새로

운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

한 고민을, 이성을 통해 발견한 보

편적 진리와 법칙을 실천함으로서 

해결할 것을 권장하였다. 

나아가서 사회에 존재하는 불평

등과 신앙적 독단, 그리고 봉건적 

구습을 과감히 타파할 것을 부추겼

다. 프랑스 혁명(1789-1799)은 이

성의 힘으로 가능하였던 사건이다.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보다 더 ‘인

간 중심’의 사회를 위한 단결이었

다.                  <다음 호에 계속>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5면에서 계속>

신앙의 1세대가 가진 열정과 야

성을 유지하는 것이 축복이다. 

우리의 세대는 신앙의 열정을 잃

은 세대이다. 그러나 그 원인을 분

석해 보면 신앙의 냉각화의 주범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이

다. 나의 신앙의 냉각화는 내 주변

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다

른 사람들을 차갑게 하고 냉냉하

게 만든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의 

신앙의 냉각화는 다른 사람들의 신

앙을 식게 만드는 부정적인 영향의 

모델이 된다. 

영적 기후의 반전은 결국은 나 

자신 한사람 한사람이 신앙의 열

정을 되찾는 것으로 부터 올 것이

다. 신앙의 냉각화를 막고 영적 기

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나 자

신의 철저한 회개와 끝까지 믿음

을 지키는 결단(마24:13)이 그 어

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이다.  

<계속>

종교다원주의 연구 (2)

종교다원주의 등장의 역사적 배경(상) 

종교다원주의 ‘인간중심’ 방법론 선택 

이신론, 결국 인간 자율성 확인시켜  

인간이성 사용 인식론⋅계몽주의 발생

조진모 목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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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체의 정보 저장 방법이 사람의 방법과 유

사하기는 하지만 그 능력은 사람의 것과는 비교

가 되지 않는다. 사람의 난자나 정자의 유전 정

보의 총량 즉 게놈(genome)은 4가지의 DNA(A, 

T, C, G) 약 30억 개로 되어 있다(난자와 정자를 

제외한 일반 세포들은 한 쌍의 염색체를 갖고 

있으므로 60억 개

의 DNA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 30억 개의 

정보를 빈칸 없이 

MS-Word로 글자 

크기 10, 한 줄 간

격으로 쓴다면 약 

100만 페이지 분량이며 성경책(1754 페이지) 

570권 분량이다. 이렇게 엄청난 양의 정보가 

약 1m 길이의 이중 나선 DNA에 들어 있다. 보

통 세포의 지름이 약 0.01mm이고 DNA가 들

어 있는 핵은 세포 공간의 약 10분의 1이므로 

1m의 DNA를 핵 속에 집어넣으려면 얼마나 

빽빽하게 접어야 할까? 더구나 일반 세포의 경

우는 DNA가 60억 개이므로 거의 2m 길이의 

이중 나선 DNA가 들어 있다. 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실감나게 예를 들면, 만약 직경 2mm

의 쇠 구슬을 녹여 DNA 굵기의 철사를 뽑는다

면 지구를 33번 감을 수 있다!

이런 엄청난 양의 DNA 정보는 자동으로 복제

되어 다음 세대에 전달된다. 예를 들면, 수정란

이 자라서 2개의 세포로 될 때 수정란에 있던 1

벌의 DNA 정보는 정확하게 복사되어 2벌이 된

다(그림). 이 때 재미있는 것은 1벌이 새로 만들

어진 것이 아니라 2벌 모두 다 새  것이다. DNA

는 염기 쌍들(A는 T와, G는 C와)이 짝을 이루어 

마치 줄사다리처럼 겹줄(이중)로 되어 있는데, 

복제될 때는 A-T, G-C의 짝이 끊어져 독립적

인 두 줄이 된다(그림 2). 

이 때 각 줄에 있는 염기들은 짝을 이루지 않

은 독립된 상태(A- , T- ,G- , C- )로 존재한다. 

여기에 새로운 단위 염기 들을 짝지우면 새로운 

각 줄은 다시 처음과 같은 겹줄(이중) 구조가 된

다. 여기서 한 줄은 원래 있던 것이고 다른 한 줄

은 새로 생긴 것이다. DNA는 언제나 A-T, G-C 

쌍을 이루기 때문에 새로 생긴 두 DNA는 똑 같

은 정보를 갖게 된다. 

결국 생체 정보는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

라 똑 같이 복사되어 DNA 가닥수만 늘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현재 생명체들이 가지고 있는 모

든 정보는 처음부터 있었던(창조된) 것이다. 

생명체만 스스로 자기와 똑 같은 시스템을 만

들 수 있다. 사람이 만든 로봇이 자기와 같은 로

봇을 만들지 못한다. 로봇이 자기에게 필요한 모

든 부품을 만들어 자기 모습을 닮은 또 다른 로

봇을 만든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상상으로만 

가능할 뿐이다. 그런데 진화론에서처럼 저절로 

생긴 물체가 그런 능력을 가질 것이란 생각은 지

나친 상상이다. 

그러나 세포를 보라! 새로운 세포를 탄생시키

는 데는 DNA 정보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체

기계(단백질 혹은 효소) 수백 가지가 있어야 세

포가 필요로 하는 부속품들을 만들어 낼 수 있

다. DNA 정보를 읽고 다루는 데만 50여 종류의 

생체기계들이 필요하다. 이 생체 기계들은 DNA 

구조에 붙어 정보를 자세히 읽어내야 하므로 사

실상 각각의 생체기계들 자체에도 이미 DNA(A, 

T, C, G) 구조의 미세한 부분까지를 구별하고 인

식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 있어야 한다. 맨 처음

에 그 생체기계들이 없었다면 DNA가 있었다 해

도 그 DNA는 의미 없는 화학물질일 뿐 아무 정

보도 아닌 것이다. 

세포는 지휘자도 없는데 어떻게 엄청난 양의 

정보를 스스로 정확하게 그것도 아주 빠르게 복

사할 수 있을까? 또, 세포가 필요로 하는 모든 

부속품들을 스스로 만들거나 수집하여 다음 세

대를 만드는 신기(神奇)한 능력은 어떻게 생겼

을까? 이 세상 

모든 사람과 

동식물들이 다 

그런 신기한 

과정을 거쳐서 

존재하고 있는

데, 그 DNA와 

각종 생체기계

들 속에 처음부터 들어 있던 정보들은 어디에

서 왔을까?

오직 성경만 세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기

원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이 가

라사대 …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창 1:11-

12).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체들은, 종류대

로 자손을 재생산할 수 있는 모든 정보와 그 정

보들을 읽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수천 가지의 

(정보를 가진) 다른 생체기계들을 창조 때부터 

이미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만물이 그로 말미

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요1:3). “만물이 주에게

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롬 11:36).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골1:16). 엄청난 양의 독특한 

정보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생명이신(

요14:6) 창조자의 최대 걸작품임을 과학자들을 

통하여 증언하고 있다.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46.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4) : 놀라운 생명체의 정보

30억 게놈, 60억 일반세포 DNA 가진 인간...과학 통해 창조증언

또 새로운 세포 탄생엔 DNA 정보와 생체기계 수백 가지 있어야

영성칼럼

영혼의 바이러스퇴치 프로그램 

이희녕 사모(뉴저지복음장로교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롬 8:2).

컴퓨터가 작동하는 것에 회로를 방해하는 바이러스가 침

범하면 바이러스의 강약에 따라 본래의 작동 기능에 많은 장

애를 받거나 심하면 프로그램은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컴퓨터를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돼 버리게 되는 불

상사를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경험해보셨을 것입니

다. 컴퓨터 바이러스는 정말이지 괴롭습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을 죽이려 침범하는 영혼의 바이러스들이 

우리 마음 주위에 진을 치고 있다가 뚫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작동하는 것을 필사로 방

해하며 호시탐탐 마음 안에서 땅굴을 파댑니다. 자존감을 뒤

흔드는 가장 큰 영혼의 바이러스는 자신의 부족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수치감입니다. 죄의식, 좌절감, 열등감 등으로 마

음을 불안하게 흔들어 염려하거나 불만스러운 마음을 오히

려 합리화하여 화를 냄으로 과격한 폭력으로 대처하여 혈기

에 붙잡힌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창세기 4장 19-24절 사이에 최초의 살인자 가인의 5대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라멕은 두 아내의 장막에 거하

여 가축을 치는 아들 야발과 악기를 잡는 유발,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드는 두발가인과 딸 나아마를 두었습니다. 어느 날 

두 아내를 불러놓고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인해 소년을 죽였다”고 노래를 부릅니다. 아

이고 어른이고 자신의 비위를 건드리는 자를 마구 죽였다고 

자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게다가 양심의 가책은 고사하고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의 벌이 7배라면 나는 77배나 벌

을 받아야겠지. 하나님이 어디있냐’고 비아냥거리는 교만의 

극치 노래입니다. 과연 생명의 존엄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잔

혹한 힘을 자랑하는 그의 사악한 모습에서 이미 하나님의 형

상이 동물만도 못한 수준으로 떨어진 저주받은 상태임이 뚜

렷이 보여집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모든 잔악한 흉악당들의 모습이 이미 두 

번째 인간 가인에 이어 라멕으로 이어져 망가진 모습에 몸서

리가 쳐집니다. 내 영혼을 잠식해오는 모든 바이러스들이 더 

커져 마음의 시스템이 점점 다운(download)해져서 내 안에 

인간스러움을 잃기 전에 정신 차려 경각심을 가지고 소멸시

켜야 합니다. 십자가의 피는 내 영혼의 모든 바이러스들을 완

전 청소해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작동케 하는 완전 

바이러스 퇴치제입니다. 바이러스들을 제거한 후에 하나님 

형상의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설치하는 마음의 프

로그램은 하나님말씀입니다.    .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풀

어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삶속에 뿌리 내리어 체질화가 일어

나면 점차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히 내 마음의 시스템을 다스

리어 나로 인하여 주위가 점차 천국화하며 땅 끝까지 살아있

는 말씀이 역사하는 증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

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찬양 사역자로 널리 알

려진 스캇 브래너 목사(

레위지파 미니스트리 설

립자 및 디렉터, 사진)가 

최근 신사도 개혁(The 

New Apostolic Refor-

mation) 운동에 대한 견

해를 밝혀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스캇 브래너 목사

는 신사도 운동가들과 함

께 활동을 하면서 신사도 운동을 하고 있다는 비판

을 받아왔다.

스캇 브래너 목사는 먼저 “저는 ‘신사도 개혁’ 운

동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이 운동에서 논

란이 되고 있는 지배신학(Dominion Theology)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하나님 나라는 주

권이나 통제보다는 스며드는 영향”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세상에 스며들고 퍼지게 하

는 것”이라고 했다.

또 스캇 브래너 목사는 신사도 운동의 ‘환원운

동’(Restoration Movement), 즉 환원신학에 동의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먼저 “초대 교회 사도들

의 직분은 굉장히 특별한 것이었다”고 하고, “마지

막 때 사도의 직분이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

다는 점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고 했다. 또 

“정경의 작성은 종결됐다”고 하고, “현 시대의 그리

스도인들은 성경과 대등한 권위를 가진 새로운 계

시를 받지 않는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스캇 브래너 목사는 “저는 순회 사역

자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다양한 교단의 교회나 기

독교 사역 단체에서 사역해 왔다”고 밝히고, “그렇

게 참여했다고 해서 그 단체들의 특정한 믿음이나 

가치에 항상 찬성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본인

의 사역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은 제가 가르치는 것

이 어떤 것인지 명백하게 알고 있다”고 전했다.

스캇 브래너 “신사도개혁운동 동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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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4일 캘리포니

아 주 내 공립학교 킨더가

튼부터 12학년 교과서에 

동성애 및 모든 동성애 행

동들이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것, 정상적인 것’이라

고 가르치는 내용을 삽입

하게 되는 SB48 법안 반대

청원을 위한 유권자 등록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2012년 1월부터 시행되

는 SB48 법안을 뒤집으려

면 75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이 반대 청원을 해야 

하는데 주민은 캘리포니

아 주에 유권자등록이 돼 

있어야한다. 만약 SB48법

안 반대청원이 유권자수 

부족으로 통과되지 않는

다면 캘리포니아에서 교

육을 받는 모든 학생들이 

동성애를 받아들이게 될 

뿐만 아니라 성 정체성 혼

란을 야기하게 되며 캘리

포니아 주는 하나님의 창

조질서에 대적하는 소돔

화가 되는 우려를 낳게 된

다.

SB48법안 반대청원을 

하기 위해서는 http://

s t opsb48 . com/ge t-

involved/s ign-the-

petition/를 방문해 청원

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고 

서명해서 다음 주소로 보

내면 된다.

Stop SB 48 Petition 

Processing/660 J Street, 

Suite 250/Sacramento, CA. 

95814        <박준호 기자>

광복 66주년을 맞은 

교민사회는 각 단체마

다 광복절 기념 예배와 

행사들을 갖고 광복의 

기쁨을 되새겼다. 본지

는 일제식민지와 광복

의 기쁨을 체험한 항일

투사의 자손 박영창 목

사를 만나 보았다. 

박 목사의 자택에 들

어서자 결혼 72주년을 

넘긴 박영창 목사(97

세)와 이정애 사모(92

세)가 반갑게 맞아 주

었고 홀을 가득 메우고 있는 백범 김구 

선생의 친필액자와 이승만 대통령 등 역

대 대통령들의 초상화는 한국의 역사를 

대변해 주는 듯 했다. 1939년 동경 유학

중 부친(고 박관준 장로)과 함께 일본제

국 중의원 국회의사당에서 신사참배반대 

항의 경고문을 투척한 의거를 일으켜 현

장에서 체포, 옥고를 치르기도 했던 박 목

사에게 광복 66주년을 맞는 소감을 들

어보았다. 

-66년 전 광복!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

주십시오. 

먼저 아버님 체험담을 한마디 하겠습니

다. 신사참배에 대해서 알고 있지요? 일본

제국주의 자들이 신사참배 하라고 하는데 

절하지 않으면 일본 국민이 아니라는 낙

인을 찍어 50명이 옥사를 당했지요. 아버

님은 대표로 강경하게 투쟁을 했습니다. 

제가 동경에서 유학을 하던 때인데 어

느 날 전보가 한 장 왔어요. ‘내일 아침 8

시 동경에 도착하니 맞이하라’ 이 전보를 

받고 놀랄 수밖에 없었지요. 역대 총독과 

투쟁해서 밤낮 옥중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부산에서 올수가 있을까? 동경에 오는 목

적은 이제 국회의장, 천왕과 투쟁하려는 

것이 분명하니 죽음을 각오하셨구나 생각

했지요. 그때 나는 한 달 후에 결혼하기로 

돼 있었는데 결혼을 포기하고 같이 투쟁

할 것을 결심했었지요. 

동경에 마중을 나가니 아버지는 안인숙 

여사와 함께 왔고 우리 세 사람은 제 74회 

일본 제국의회에서 일본 제국에게 죽음으

로 투쟁하는 3인 결사대가 돼 투쟁하다 옥

에 갇히게 됐지요. 하루는 아버님이 ‘1945

년 8월에 광복되리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아버님 혼자 간직하지 않고 발표

를 해서 한국교계가 놀랐지요. 그런데 정

말 8월15일 정오 12시 갑자기 경성방송국

에서 중대 방송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이어 일본 천황이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 

대 일본제국은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합

니다’라고 방송을 하는 것이에요. 그때의 

감격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망했

다. 대한민국 만세!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

만세를 불렀습니다. 

-백범 김구선생의 친필 액자가 있으신

데 이 액자에 관한 사연을 들려주십시

오.

제일 인상 깊은 과거의 추억이 있지요. 

백범 김구 선생이 해방 후 서울에 나타나

셨을 때 김구선생은 “박 장로님(박영창 목

사 부친)의 항일투쟁은 대단합니다. 아들

을 데리고 오셨는데 아들은 무슨 일을 합

니까?”라고 묻자, 아버님께서 “제 아들은 

전도사 합니다. 동경유학을 한다고 하니 

먼저 철저한 신앙의 기반을 닫고자 전도

사 일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김구선생

은 “아버지의 애국심을 받들어 잘하시오”

라고 하며 붓을 들어 친필로 써주셨습니

다. (홀에 있는 액자를 가리키며)바로 저 

액자입니다. ‘눈내리는 광야의 길을 걸어

갈 때/ 함부로 걸어가지 말라/ 네 발자국

을 뒤 사람이 따라오리라...(중략)’ 

-박 목사님께서 ‘일본이여 대답하라’

는 책도 내셨는데 일본에 대한 생각은 어

떠십니까?

백범 김구선생은 상해에서도 중국 망명

해서도 투쟁을 했죠. 그 외 전국에 항일투

쟁한 사람들이 수백 명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애국자 후손들이 퍼져서 애국

지사 몇 만 명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열들을 받들어야 합니다. 일본이 ‘독도

는 우리 땅’이라고 허튼 망언을 연발하고 

있어 우리 전 국민은 대대적으로 항거하

고 계속해서 일본을 주시하고 있는데 일

본이 취하는 자세에 따라 친구가 되느냐 

원수가 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

본이여 대답하라’는 책을 써서 일본이 반

성하고 회개하기 바라고 있습니다. 

-후손들을 보며 안타까운 점과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우리 후손들이 어떤 국가관과 애국심

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후손들

을 보니까 내 직계자손을 볼 때 3대 독자 

아들이 있는데 엘리트이고 민족의식이 철

저하고 내 교훈을 받아 애국심과 정의 투

쟁이 확고한데 3대에 내려가니 미국사람 

교육을 받고 기르니까 아버지와 같은, 할

아버지와 같은 정신이 없고 애국심이 희

미하지요. 그래서 조국이 어떤 길을 밟아

왔고 애국이 무엇이며 해방이 무엇인가 

보는 눈이 희미합니다. 4대로 내려가서는 

어떻게 될까 각정이 됩니다. 애국 전통이 

중단되면 안 되겠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

다. 기회가 되면 광복절이나 삼일절 하루

라도 경건하게 가족을 불러 예배를 드리

면서 정의감을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애국심이야말로 최대의 도덕이라고 선

인도 말했고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애국

심이 없는 자는 불효자식과 같지요. 내 조

국은 내 조상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후손

들로서 조상들의 정신을 계승해야 합니

다. ‘나라에 충성, 부모에 효성’은 최고의 

도덕입니다. 아직도 우리를 얕보고 망언

하는 일본 사이비 잔재들에 전 국민이 궐

기해서 항거 투쟁해야 하는 것을 확신하

고 권고합니다.  

올해 97세를 맞은 박영창 목사는 애국

열사 고 박관준 장로의 아들로, 아버지와 

함께 일본제국 중의원 국회의사당에서 신

사참배반대 항의 경고문을 투척한 의거를 

일으켜 현장에서 체포 되어 옥고를 치렀

다. 그 후 한국으로 압송되자 중국으로 탈

출, 북경과 상해 등에서 망명생활을 하다 

부친의 옥사소식을 듣고 귀국해 며칠 뒤 

광복을 맞았다. 

그는 일본 호세이(法政)대학, 동경신학

대학, 연희대학을 거쳐 장로회신학교를 

졸업하고 명지대학교 초대교목, 교목실장

을 역임하다 1969년 미국으로 이주, 대한

남가주교회를 설립하고 교계 및 각 사회

단체장으로 활동했다. 박영창 목사는 1남(

박영남 목사)3녀의 자녀를 두었으며 모두

가 장성해 현재 50여명의 친족들이 미주

지역에 살며 각 방면으로 활동하고 있어 

박영창목사의 바람대로 3대 목사(1대 박

영창, 2대 아들 박영남, 3대 손자 박라니)

가족을 이뤘다. 아내 이정애 사모는 72년 

동안 박 목사를 내조해오고 있으며 2년전 

무지개혼이라 명한 결혼 70주년 행사를 

치르기도 했다.               <이성가 기자>

인 터 뷰 광복 66주년을 회고하며... 박영창 목사

부친 고 박관준 장로‘1945년 8월에 광복되리라’음성 들어

‘나라에 충성, 부모에 효성’ 최고의 도덕 

독도영유권 주장 일본에 총궐기해야

월드비전 선명회 어린이 

합창단 2011년 미 서부투

어가 성황리에 마쳤다. 지

난 18일 저녁 7시30분 감사

한인교회(담임 김영길 목사)

에서 열린 마지막 날 공연은 

수많은 인파가 몰려 통로에 

까지 앉아야 할 정도로 큰 

관심 속에 진행됐다.

이날 공연은 1부 은혜의 

성가, 2부 즐거운 노래, 3부 

희망과 나눔에의 초대, 4부 

한국전통음악 등으로 나누

어 진행됐으며 합창단의 노

래가 끝날 때마다 객석에선 

뜨거운 박수가 아낌없이 울

려 퍼졌다. 이날 공연은 ‘앞

으로’, ‘금강산’, ‘태극기’ 등 

동요메들리를 앙코르 곡으

로 부른 후 ‘우리의 소원’을 

이날 모인 청중들과 함께 부

르며 마쳤다.

한편 이날 인사말을 전한 

김영길 목사는 “세계를 다

니며 위로와 감사를 전한 선

명회 합창단의 희망의 노래 

속에 새 희망과 소망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월드비전 선명회어린이합

창단은 1960년 8월 창단해 

연간 90회 이상 연주회를 가

져왔다. 지난 8월 6일 시애

틀 연합장로교회를 시작으

로 미서부투어를 해온 본 합

창단의 남가주공연은 16일 

샌디에고 한빛교회와 17일 

ANC 온누리교회에서 각각 

열린 바 있다.<박준호 기자>

열방의 부흥을 위한 제 4

회 글로벌 다민족 콘서트가 

지난 21일 저녁 글로벌다민

족선교회(GIM, Global In-

ternational Missions 대표:

정윤명 목사) 주최로 산호

세 나사렛포인트처치(The 

Point Church of the Naza-

rene) 대성전에서 열렸다.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

케 하소서”(시67:3)라는 주

제로 20여 다민족 교회 커뮤

니티 400여명이 미국과 열

방의 재 부흥을 소원하며 모

인 이번 콘서트는 다민족 하

모니를 이루며 화목과 결속

을 가져왔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괄목

할 관점은 미국 다민족 대

형교회인 Jubilee교회와 

Abundant Life Christian 

Fellowship교회, The Point 

church, Bethel church of 

San Jose, Concord Park 

haven Baptist 교회가 중심

이 돼  한국교회를 비롯한 

아시아권, 라틴, 이프리카 등

의  20여 민족이 한자리에서 

모든 열방의 부흥을 소원하

며 화합하는 계기가 마련됐

다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임마누엘교

회, 세계선교침례교회, 실

로암교회, 크로스웨이교회, 

뉴송교회가 참가했다. 개회 

시작을 알리는 찬양은 베이

지역의 한국 어린이와 청소

년 50명으로 구성된 G2M의 

“Korean Drum”, “Rise Up”

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여러 민족

의 뜨거운 환호를 격찬을 받

았다.

다민족으로 구성된 하와

이 Praise댄스팀의 워십 찬

양후 Doug Stevens 목사(아

리조나 투산 교회 담임)와 

로리 쿠퍼(Concord Bethel 

Baptist Church) 독창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콘서

트는 대회장 정윤명 목사(

월넛크릭 G.I. M교회담임)

의 환영사에 이어 박노수 목

사(한국 나사렛교단 증경총

회장)의 개회기도와 Greg 

L. Gates 목사(The Point 

church of the Nazarene)의 

메시지, John Calhoun 목사

(북가주 나사렛교단 감독)의 

축도 순이 있었다. 

<10면으로 계속>

캘리포니아 주 동성애관련 SB48법안 
반대청원 위한 유권자 등록 시작

“희망의 노래로 위로와 감사전달”
월드비전 선명회어린이합창단 미서부 투어 성료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제 4회 글로벌다민족콘서트 20여 민족 400여명 참가

제 4회 다민족글로벌콘서트에는 20여 민족 교회가 참가했다. 

감사한인교회에서 열린 월드비전 선명회 합창단 미주투어공연

박영창 목사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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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맞이 효도잔치 
뉴욕병원선교회(회장 김영환 목사, 뉴욕효성교회 담임) 연례행사인 

추석맞이 효도잔치가 9월 10일(토) 오후 2시부터 롱아일랜드 한국요

양원에서 열린다. 이날 국악, 사물놀이, 색서폰 연주, 예꼬, 부채춤, 장

고춤 등의 특별공연과 기타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푸짐한 음식과 상

품 그리고 선물도 준비된다. 선교회 측은 이를 위해 후원금을 기다리

고 있다. pay order: WKBMC 나 KIM YOUNG HWAN 주소: 20-44 

130St. #2F. College Point NY 11356

▲문의: (914)393-1450

퀸즈장로교회 한국학교 퀸즈아카데미 학생모집
퀸즈장로교회(담임 장영춘 목사) 부속 한국학교와 퀸즈아카데미가 

학생을 모집한다. 9월 17일 개강하는 한국학교는 4세-12학년/대학생

을 대상으로 한국어, 문화, 역사, 예능교실(미술, 음악, 태권도, 발레교

실)을 운영하며 정규반은 오전 9시30분부터 12시30분까지, 예능교실

은 오후 12시30분부터 2시까지 운영한다. 등록금은 교인은 무료이며 

교재비와 예능교실은 별도. 9월 7일 개강하는 퀸즈아카데미는 프리킨

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며 방과후학

교, ESL, 튜터링, 리딩&매스, 예능교실 등이 있다.

▲문의:(718)886-4646

중고등부 사역자 청빙
메릴랜드 주 루터빌에 소재한 볼티모어교회(담임 이영섭 목사)가 

중고등부(Youth Group) 담당 사역자를 청빙한다(파트타임). 자격은 

신학대학 및 신학대학원 졸업자나 재학생으로 이중언어(한영)가 가

능하며 미국체류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출서류는 이력서 1부(

사진첨부), 신앙고백서 1부이며 서류는 이메일(kpcb@verizon.net)로 

보내야 한다.

▲문의:(410)337-9448

뮤지컬 ‘엘리야’ 공연
베이사이드장로교회(담임 이종식 목사)가 자체 제작하는 뮤지컬 ‘엘

리야’를 8월 27일(토), 9월 3일(토) 오후 7시 30분 각각 무료 공연한다. 

동 교회 가브리엘 스킷선교회가 준비한 뮤지컬은 선지자 엘리야의 일

생 가운데 그가 선지자로서 사역을 시작한 때부터 갈멜산의 싸움까지

를 1시간 20여분 간 다룬다. 동 교회는 10여년 전부터 청년들을 중심

으로 ‘룻’ 등 뮤지컬을 자체 제작해 공연해왔다. 

▲문의:(718)229-0858

뉴욕목사회(회장 김용익 목사)가 

지난 22일 오전 베이사이드장로교

교회(담임 이종식 목사)에서 임실행

위를 갖고 세미나와 체육대회 개최

에 관해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예배를 드린 예배는 

총무 김영환 목사 인도로 기도 이종

식 목사, 성경봉독 유승례 목사(협동

총무), 말씀 노기송 목사(협동총무), 

광고 장경혜 목사(서기), 통성기도, 

축도 김승희 목사(부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노기송 목사는 “힘써 여호와를 알

자”(호:1-6)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

왜 요즘 한국이나 미국이나 기독교

인들이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

을까?”라고 질문하면서 “교회 내에

서 일어나는 세속주의적인 일, 인본

주의적인 일, 혼합주의적인 일들이 

원인”이라며 “이는 마지막 때에 하

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것”이고 단언했다. 노 목사는 “포퓰

리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

세는 첫째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

와 회개하고 둘째, 하나님의 참 뜻

을 알아야 한다”며, “목회자들이 먼

저 회개하고 기독교의 본질인 하나

님 사랑을 알고 행하고 가르쳐야 한

다”고 강조했다.   

통성기도는 뉴욕교협 주최 할렐루

야복음화대회를 위하여, 목사회 주

최 목회자 세미나와 체육대회를 위

하여 제목으로 기도했다. 

2부 회의는 김용익 회장 사회로 개

회기도/박진하 목사, 회원점명/송일

권 서기, 개회선언/회장, 사업보고/

총무, 안건토의 순서로 진행됐다, 사

업보고 시간에는 베어마운틴기도회, 

교회성장세미나(강사 피종진 목사), 

미동부지역연합체육대회, 목회자세

미나(강사 김인중 목사) 등이 보고

됐다.

이날 논의된 체육대회는 10월 3

일(월) 알리폰드 팍에서 열기로 결

정했다. 또 세미나는 좋은 강사를 초

청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

다. 폐회 및 식사기도는 지인식 목사

가 했다.

한편 교육관을 신축하고 C/O를 기

다리고 있는 베이사이드장로교회를 

위해 참석한 목회자들이 합심 기도

를 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유원정 기자>

뉴 욕 교

협산하 뉴

욕 청 소 년

센터 신임

사 무 총 장

이 결정됐

다. 청소년

센터는 오

는 9월 6

일(화), 오후 8시 신광교회(담임 한

재홍 목사)에서 이 취임 예배를 드

린다. 

김헌태 전 사무총장은 공식적으로 

2011년 7월31일자로 사임했으며 신

임 사무총장 김현돈 목사(사진)는 9

월 1일부터 부임하게 된다. 

동 센터 이사장 이수일 박사는 지

난 16일 본지에 보내온 이메일에서 

이같이 밝히고 청소년센터 실행이사

회가 지난 8월 6일 최지호 목사를 초

청, 학원사역자들에게 사과하는 시

간을 갖고 신임 사무총장의 영입 및 

결정과정과 미래 지향적 비전을 언

급하면서, 다시 뉴욕청소년센터가 

이전의 학원사역부로 들어와 함께 

사역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수일 이사장은 “청소년센터가 

다시 하나가 돼 이전의 학원사역 중

심은 물론이고, 교육과 상담(청소년, 

부모, 목회자자녀, 사역자 대상의 집

단상담 및 상담훈련교육의 각종 상

담교실)의 Spiritual-Quality Pro-

gram을 구상하며 기도하고 있다”며 

“과거의 사회복지적인 기능에서 탈

피해 청소년 선도적이고 복음 전파

적인 목적을 강화하고자 함이 현 실

행이사회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청소년 쉘터 건물문제도 점진적

으로 청소년 선도적이고 복음 전파

적인 목적에 부합되는 방안들이 논

의 연구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현돈 신임사무총장은 미육군현

역(3년)과 주방위(5년)로 근무했으

며 California Baptist University, 

Southea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목회학석사)를 졸업하고 

2009년 목사안수(침례교)를 받았다.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회장 김원기 목사) 제 

25회 정기 이사회(이사장 황규복 장

로)가 지난 15일 저녁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열려 2011할렐루야복음화

대회 후원 등을 논의했다.

1부 예배는 이주익 장로(부이사

장) 사회로 기도 김태수 부이사장, 

성경봉독 장석면 부이사장, 설교 김

원기 목사, 통성기도 △뉴욕 및 미

국의 허물어진 믿음/유일용 장로 △

뉴욕지역 500여 한인교회와 동포사

회를 위해서/손석완 장로 △본교협

과 이사회 부흥발전을 위해서/최재

복 장로, 축도 이종명 목사의 순서

로 진행됐다.

김원기 목사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마14:13-21) 제목의 설교에

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며 “하나님의 일은 부담감이나 마지

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뉴욕동포들

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

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실 때 일어

났는데 축사는 감사기도로 우리 모

두 기도하며 연합된 모습을 보이자”

고 말했다.

2부 회의는 황규복 이사장 사회로 

개회기도 이광모 장로, 개회인사, 회

원점검 이주수 이사, 전회의록 낭독, 

안건토의의 순서로 진행됐다. 황규

복 장로는 “기도와 후원, 조언해주신 

전임 이사장들에게 감사하며 이사

들은 뉴욕을 지키는 큰 소나무 역할

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인사했다.

안건은 △할렐루야복음화대회 후

원 △효율적인 이사영입 △이사회 

회무 등이 토의됐다. 할렐루야대회 

인원동원은 이사 교회 별로 하며 안

내는 이주익 이사, 헌금집계는 최재

복 이사가 맡는다. 교협 부회장 손석

완 장로는 대회 후원금 지원을 요청

하기도 했다. 

황 장로는 교협개정헌법에 상정된 

평신도 이사영입 의무 조항이 관철

되지 않았다며 9월 3일(토) 오후 4시 

플러싱 고려당 앞에서 하는 노방홍

보가 효과적인 이사영입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원정 기자>

“회개하며 하나님의 참 뜻을 알라”
뉴욕목사회 임실행위, 체육대회 10월3일 알리폰드팍

대뉴욕지구한인장로연합회(회장 

한창연 장로)가 지난 20일 오전 플

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신호범 장

로(워싱턴 주 5선 상원의원) 초청 조

찬 강연회를 가졌다.

신 장로는 지난 21일 맨해튼 리버

사이드처치에서 한인 2세를 위한 국

제청소년지도자양성을 위한 특별집

회 인도 차 뉴욕을 방문 중이다. 

강연을 통해 신 장로는 76세의 나

이이지만 비전을 가지고 있다며 정

치인인 현재는 한인 정치인 양성을 

하고 있지만 이후에는 17만 한인 입

양아들의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꿈

을 밝혔다. 

할렐루야대회 지원금⋅가두홍보 논의
뉴욕교협 제25회 정기이사회, 이사영입 제자리

뉴욕교협 제25회 정기이사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목사회 임실행위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청소년센터 신임사무총장 결정
김현돈 목사...9월 6일 이취임예배

뉴욕장로협, 신호범 장로 초청 조찬 강연회

<9면에서 계속>

또 콘서트 시간에 아프리카의 복

음화와 기아방지를 위한 특별 기도

도 있었다.  

한국커뮤니티에서는 한국교회 연

합성가대(지휘자: 조래현 전도사)가 

‘보혈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 안에’를 

찬양했다. 이번 콘서트의 또 하나의 

특징은 각 민족들의 언어로 찬양하며 

자신들의 민족의 믿음과 신앙을 서로 

각 민족과 함께 나누는 화목의 시간

을 마련하기도 했다.  

마지막에는 100여명의 다민족 연

합성가대(지휘: Lori Cooper)가 어메

이징 그레이스를 함께 부르며 미국의 

재 부흥을 소원했다. 

대회장 정윤명 목사(월넛크릭GIM

교회 담임)는 “그동안 글로벌다민족

선교(GIM) 행사를 통해 북가주 여러 

민족들이 연합하며 교회의 연합을 통

해 콘서트, 연합기도컨퍼런스 그리

고 선교 대회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

는 계기가 됐다”고 말하고 “제 7회 글

로벌국제 다민족선교대회(River of 

Life Christian Church, Santa Clara 

10월 22-23일)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신호범 초청 조찬 강연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west
서부교계 게시판

2011년 8월 27일 토요일 http://www.chpress.net 11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서부소식

GMIT ‘수퍼 콘서트’ 
GMIT(대표 이승종 목사)는 오는 10월 29일(토) AT&T센터

에서 열리는 ‘제4회 팬퍼시픽 필름 페스티벌’(Pan Pacific Film 

Festival·PPFF)을 앞두고 기금모금을 위한 ‘수퍼 콘서트’를 오는 9

월 10일(토) 오후 7시30분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에서 개최한다. 

80-90년대를 풍미한 팝 가수 타미 펀퍼버크를 비롯, 건반음악의 대

가 그렉 매티슨, 그래미상 후보에 2차례 오른 크리슬 머든, 복음성가 

가수 구현화, 기타리스트 켄 송, 랜디김 밴드 등이 출연한다. 입장료

는 무료. 

▲문의: (213)500-8422 

미주성결교 서북부 지방회 연합금요기도회
미주 성결교 총회장 서북부 지방회 방문을 계기로 연합 금요기도

회가 26일(금) 오후 8시 오레곤선교교회(담임 박병주 목사 9100 SW 

Wilshire St. Portland, OR 97225)에서 개최된다. 이번 기도회의 강

사는 이의철 목사(미주성결교회 총회장).

▲문의: (503)292-2294 

셀렘한인교회 시무장로 임직식
셀렘한인교회(담임 전병국 목사 219 19th St. S.E. Salem, OR)는 조

상연 협동장로의 시무장로 임직식을 27일(토) 오후 1시에 개최한다.

▲문의: (503)399-9388

고 장준하 선생 추모식
고 장준하 선생 추모식이 27일(토) 오후 6시 평화의교회(담임 김기

대 목사)에서 열린다. 이날 추모식엔 ‘장준하 선생 그의 아들이 말하

다’라는 주제로 강연회가 함께 열린다. 강사는 고 장준하 선생의 아

들인 장호준 목사(커네티컷제일교회 담임).

▲문의: (323)731-7779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민종기 목사)가 ‘작은 교회 교역자

자녀 장학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남가주교협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50명의 목회자 자녀들에게 장학금

을 수여한다.

남가주교협은 15일 오전 교협사

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9

월 17일(토) LA한인회관 대강당에

서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밝

혔다.

교협은 지난 8월 8일부터 4일간 

LA 다호갈비를 비롯 북창동 순두부 

밸리, 로랜하이츠, 풀러튼, 세리토스, 

가든그로브, 어바인 지점에서 가졌

던 일일식당을 통해 모은 모금액이 

총 24,260달러라고 밝혔다. 

신청마감은 오는 9월 2일(토)까지

이며 신청 자격은 남가주지역 건전

한 교단에 소속된 목회자 자녀로 6

학년에서 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며 2010년에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제외된다. 신청서류는 신청

서(교협 홈페이지 www.theck.org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학생증 복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그리고 신청

한 날을 기준으로 지난 3주간의 주

보 등이다. 

제출방법은 우편으로만 받으며 겉

봉에 ‘장학생서류’라고 기입해 교협

사무실(981 S. Western Ave, Suite 

401, LA, CA 90006)로 보내면 된다.

한편 일일식당을 위해 장학기금을 

보내준 교회 및 단체는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담임목사.

새생명비전교회(강준민), 나성열

린문교회(박헌성), 드림교회(이성

현), 대흥장로교회(권영국), 생명의

말씀사(대표 이효숙), 한미장로교

회(이운영), 윌셔연합감리교회(정

영희), 한미동포재단(김영), 미주평

안교회(송정명), 손수웅(남가주교협 

이사장), 로스앤젤레스한인침례교

회(박성근), 주님세운교회(박성규), 

남가주사랑의교회, 선한목자장로교

회(고태형), 세리토스장로교회(김한

요), 나성순복음교회(진유철), 나성

서부교회(이정현), 주님의영광교회

(신승훈), 그이름교회(나형길), 나성

제일교회(김광삼), 예수로교회(박세

헌), 선한청지기교회(송병주), 충현

선교교회(민종기), 에버그린선교교

회(양수철), 예일한인교회(박은종). 

<박준호 기자>

남가주교협 장학금 신청접수 시작
9월2일 마감, 작은교회 교역자자녀 50명에 수여

얼바인 베델한인교회(담임 손인

식 목사)에서 열리고 있는 ‘40일 대

각성 기도회’가 개 교회 행사 차원을 

넘어 남가주와 전 미주의 대각성 운

동으로 번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월1일부터 시작된 대각성 

기도회는 8월 18일까지 매일 밤 1

천5백-2천명의 성도가 모여 기적을 

체험했다. 이 기도회는 9월 9일까지 

계속된다.

대각성 기도회에 꾸준히 참여했

던 선효신 씨는 키모 치료를 받아온 

폐암환자로 18일 조직검사에서 ‘암

의 흔적조차 발견할 수 없다’는 기적 

같은 진단을 받았는가 하면, 호흡이 

곤란한 질병으로 X-레이 검사를 받

았던 그레이스한 씨는 막힌 가슴이 

뚫리는 체험을 하기도 했다. 

여기에 가정이 회복되고 관계가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연일 발생

하고 있다. 한 여성은 “남편이 주중

에 교회가는 것을 너무 싫어했는데 

40일 대각성기도회 기간에는 순한 

양처럼 됐다”며 가정이 더욱 화목해

졌다고 말했다. 본 교회의 손인식 담

임목사는 “이렇게 매일 많은 분이 참

여할 줄은 나도 몰랐다. 이는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은 매일 밤 뜨겁게 역

사해 놀라운 기적이 이어지고 있다”

고 말했다. 

40일 대각성기도회에는 베델한인

교회 교인 외에도 인근 교회 교인들

이 참석해 개 교회 행사 차원을 넘어

서고 있다. 연일 열정적으로 메시지

를 전하는 손인식 목사는 “이 대각

성운동이 교세확장의 차원이 아니

라 가정회복과 사회변혁, 북한 동족

의 구원과 복음통일을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성령을 받아 삶의 

문제 근본을 뒤집고 명품 가방 등 사

치품을 사는 대신 어려운 이웃을 돕

는 등으로 예수제자의 삶을 회복해

야 한다”는 등의 메시지를 매일 밤 

전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

사)는 8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 오

후 5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아버

지학교를 개최했다. 

‘나는 아버지다’라는 주제로 열고 

있는 아버지학교의 세 번째 날 행사

는 ‘나의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라

는 제목으로 조별 나눔의 시간을 가

졌으며 ‘남자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이날 민병요 목사는 “

아버지들이 가정을 섬겨 나갈 때 나

타나는 것은 가족이 행복해지며 그

로인해 자신들이 행복해지고 활기

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 민 목사는 

“아버지의 특권은 아내와 자녀가 남

편과 아버지의 가장으로서의 리더

십을 통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며 그것이 삶의 원동력이 되는 축복

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한편 아버지학교는 첫날 ‘남자의 

꿈’, 둘째 날 ‘남자의 자격’, 마지막 

날 ‘남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행

사가 진행됐으며 마지막 날엔 아내

들을 초청해 남편이 직접 발을 씻겨

주는 세족식을 갖기도 했다.

<박준호 기자>

찬양사역자 조효성 목사 새 앨범

발매 감사콘서트가 20일 저녁 7시 

생수의강선교교회(담임 안동주 목

사)에서 열렸다. 

이날 콘서트는 조 목사가 ‘주님만

이’,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너

는 나를 구하라’, ‘천년이 두 번 지나

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등을 

불렀다.

조 목사는 “하나님께서 시편 37

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

면 마음에 소원을 주시리라’라는 마

음을 주셨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사역

을 해왔다”고 말하며 “하나님이 주

신 꿈이 담긴 앨범이 출시돼 감사하

는 마음으로 콘서트를 하게 됐다. 또 

한류 붐과 함께 CCM사역 역시 붐이 

일어나 전 세계가 찬양으로 뒤덮는 

일이 일어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효성 목사는 한국에서 두 

달간 전국투어를 비롯해 미동부, 브

라질, 뉴질랜드, 호주 등을 순회하며 

찬양콘서트를 갖게 된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교협 임원들이 목회자 자녀 장학금 전달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월드미션대학교(WMU 총장 임동

선 박사)는 가을학기 신입생 환영회

를 16일 오후6시 본교 학생라운지에

서 개최했다. 

이금희 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신

입생 환영회는 임동선 총장이 ‘부름

받은 자의 자각(마 9:27-28)’이라는 

제목으로 권면의 말씀을 전했다.

임동선 총장은 “목회는 성직이며 

철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해야 한

다”고 말하며 “신학교에서 지성과 인

성 그리고 교수와 학우들 간의 인격

적인 교제를 통해 자신의 실력을 쌓

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목회

자의 유형은 말 잘하는 자, 잘 가르

치는 자, 자신이 말한 것에 책임을 다

하는 자, 실력과 영성을 쌓아 영감을 

불어넣는 자로 나눌 수 있다. 우리 

WMU 학생들은 실력과 영성이 겸비

되어 맡겨진 양들에게 영감을 불어

넣는 종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임성진 부총장이 교직원소

개, 신선묵 교수가 신입생 소개를 하

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환영회는 조

석환 교수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WMU의 가을학기 신입생은 

On Campus 37명 온라인 31명 등 총 

68명이 입학했으며 가을학기는 오는 

22일부터 12월9일까지 열리게 된다.
<박준호 기자>

월드미션대학교 가을학기 신입생 환영회 
온 캠퍼스 37명 온라인 31명 등 총 68명 입학

“CCM 붐 일어나 전세계를 찬양으로” 

조효성 목사 새 앨범발매 감사콘서트

조효성 목사가 찬양하고 있다

베델한인교회‘40일 대각성기도회’성황
개 교회 차원 넘어 매일밤 1천5백-2천명 참석

아버지들이여 가정의 리더로 서라!
주님의영광교회 8월 아버지학교 개최

주님의영광교회에서 열린 아버지학교에서 민병요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베델한인교회에서 열린 40일 대각성기도회

WMU신입생 환영회에서 임동선 총장이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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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대표

회장 양병희 목사·사진)가 ‘한 교단 다 

체제’(하나의 장로교단 아래 각 교단

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제도)를 실현하

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한장총 한교단다체제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윤 목사)는 지난 19일 서

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학술원에서 회

의를 갖고 내년 9월 장로교단들의 총

회 때 개회예배와 성찬식을 공동으로 

드린 뒤 한 교단 다 체제를 선포하는 5

단계 안을 확정했다. 

1단계는 하나님 앞에서 지난날의 

잘못된 것을 통회자복하고 하나 되기

를 위한 연합 기도회를 개최하는 것. 

이에 따라 오는 11월 29일 각 교단 총

회 임원들이 참석하는 기도회를, 12월 

6일 각 교단 장로회 임원들이 참여하

는 기도회를 각각 가질 예정이다. 

2단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를 한 교단 다 체제 하의 한국 장로교

회 신앙고백서로 하자는 것이다. 대신 

각 교단의 특수 상황을 배려해 보완할 

수 있고 시대적 감각에 맞춰 작성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키로 했다.

3단계는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과 

정치를 한 교단 다 체제의 예배 모범

과 정치로 받아들이자는 것. 4단계는 

내년 1월 중 각 교단이 파송한 위원들

로 ‘한교단 다체제 헌법초안작성위원

회’를 조직하자는 것. 

이어 5단계는 내년 장로 교단 총회

를 9월 셋째 주간으로 정하고 한 도시

에서 갖도록 조율한 뒤 개회 예배와 

성찬식을 함께 하고 한 교단 다 체제

를 선포하자는 것이다. 

한장총은 다음 달 각 장로 교단 총

회에서 공식 안건으로 다뤄질 수 있도

록 회원교단들이 5단계 로드맵을 헌

의안으로 채택해줄 것도 요청했다. 또 

위원장 이종윤(예장 통합) 목사, 서기 

이경욱(예장 백석) 사무총장, 회계 오

치용(예장 합동) 목사 등으로 준비 조

직도 인준했다. 이 밖에 내년 9월 1일 

조선장로교총회 설립 100주년을 기념

해 ‘한국장로교 100주년 기념대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이종윤 위원장은 “한장총이 2001년 

정체성회복위원회를 설치하고 10년

간 장로교단이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한 교단 다 체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단들이 힘을 실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찬송가위원회(위원장 이보철 

목사)와 새찬송가위원회(위원장 김삼

봉 목사)가 19일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

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찬송가공회

의 복원을 공식 천명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가진 한국찬송가공회 회의에선 

공동회장에 김삼봉(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장) 윤기원(한국기독교장로

회) 목사가 각각 선임됐다. 공동총무엔 

이치우(예장 합동) 강승진(기독교대한

감리회) 목사, 서기엔 김용도(한국기독

교침례회) 윤두태(예장 합동) 목사, 회

계엔 최부강(기독교대한성결교회) 엄

현섭(기독교한국루터회) 목사, 감사엔 

이호성 장로가 선출됐다.

양 위원회는 2008년 4월 일부 찬송

가공회 이사들이 재단법인을 설립하

자 이듬해 6월 한국찬송가공회를 새로 

구성했다. 하지만 그해 가을 총회에서 

일부 교단이 위원회 파송이사들을 철

수시키면서 그동안 제기능을 발휘하

지 못했다.

이날 한국찬송가공회 회의에서는 (

재)한국찬송가공회(공동이사장 서정

배·이광선 목사)에 대해 찬송가 출판

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했다. 아울러 6년 전 

발행한 21세기찬송가가 성경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보고 새로 발행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역할이 거의 없던 한국찬송

가공회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선 데

는 “한국찬송가공회에 저작권이 없다”

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힘입

은 것이다. 고법은 한국찬송가공회가 

충청남도로부터 재단법인 허가를 받

은 뒤 2008년 4월 30일 가진 정기총

회 회의록을 믿을 수 없다고 봤다. 당

시 회의록엔 ‘한국찬송가공회를 해산

하고 본 공회 모든 재산 업무 및 권리

와 의무를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

로 승계키로 하다’라고 돼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몇몇 

인사들은 “그렇게 결의한 바가 없다”

며 “날조된 것”이라고 반발해 왔다. 고

법은 이 같은 반발을 ‘이유 있다’고 본 

것이다. 판결 직후 한국찬송가공회 측

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다.

아울러 최근 한국찬송가공회 저작

권 관리회사인 SPC가 음반기획사 올

에이미디어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이

에 따라 한국찬송가공회 측은 “한국찬

송가공회의 재단 설립 근거가 사라졌

다”며 “법인 원인무효 소송도 제기하

겠다”고 밝혔다.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

회, 예장합동, 기독교한국루터회 등 한

국찬송가위원회와 새찬송가위원회 회

원 교단 교단장들은 지난 1월 한국찬

송가공회를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원

래의 한국찬송가공회를 복원한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

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지난 3

월과 4월 잇따라 한국찬송가공회의 법

인 취소 요청 공문을 충청남도에 보내

기로 공식 결의한 바 있다.

한국찬송가위원회와 새찬송가위원

회는 교단마다 보급해온 찬송가를 일

원화하기 위해 지난 1981년 한국찬송

가공회를 설립했다. 하지만 2008년 일

부 인사들이 찬송가공회를 재단법인

화하면서 사유화 논란이 끊임없이 제

기돼 왔다.

[미션라이프] 한국교회의 총회 시

즌이 다가왔다. 장로교단들과 침례

회, 루터회 등은 9-10월 정기총회를 

열어 총회장과 부총회장을 비롯한 

총회 임원들을 선출하고 새로운 각

오를 다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선

거제도 변경 등 굵직한 헌의안들이 

올라와 있어 대의원들이 어떤 선택

을 할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다음 달 19일부터 전북대 삼

성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예장 합동 

총회의 가장 큰 이슈는 총무 선거

라 할 수 있다. 1년 임기의 총회장

에 비해 5년간 교단 안살림을 책임

지기 때문이다. 현재 노회 추천을 받

은 총무 후보는 강태구(대구 일심교

회) 권순직(서울 영성교회) 김창수(

부산 부광교회) 이기택(구미 서부교

회) 황규철(서울 예인교회) 목사 등 

5명. 총무는 제비뽑기로 뽑는 임원

과 달리 대의원들의 직접 투표로 선

출된다. 3개 지역(서울·서북, 호남·

중부, 영남) 순환제에 따라 올해는 

영남지역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현행 제비뽑기를 통

한 임원선거 방식이 ‘제비뽑기+직

선제’ 형태로 바뀔 수 있을지가 관

전 포인트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은 다

음 달 19일 청주 상당교회에서 열리

는 총회에서 부총회장 선거제도 개

선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책 등을 집중 논의한다. 금권선거

를 막기 위한 대책으론 통합 총회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맛디아 선출방

식, 즉 제비뽑기 투표제를 거론하고 

있다. 현재 선거는 과반수 득표자를 

부총회장으로 선출하고 있다. 또 대

표회장 선출과 관련해 갈등을 빚었

던 한기총에 대한 총회 차원 대책 마

련과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제

도 구축, 임시목사의 호칭과 연임 문

제도 다뤄진다. 

◯…예장 백석은 다음 달 19-22

일 ‘큰 일을 행하는 총회(시 126:3)’

를 주제로 충남 천안 백석대에서 제

96회(백석 제34차) 총회를 갖는다. 

예장 대신측과의 통합 논의가 또다

시 수면 위로 등장한 가운데 여성목

사안수 시행과 관련해 진통이 예상

된다. 이미 통과된 결정을 놓고 노회

에서 ‘가부’를 물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개정할 내용도 없이 헌법 개정

만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음 달 19일 천안 고려신학

대학원에서 시작되는 예장 고신 총

회에서는 교단 정체성 수호와 타교

단과의 연합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총회장 후보인 정근두(울산교회) 부

총회장은 지난 8일 총회 임원후보 

정견발표회에서 “신학적·역사적으

로 정체성이 같은 예장 합신과 연

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그러나 

일부 임원 후보들은 “인위적 연합이 

아닌 교단 정체성 강화가 우선”이라

는 주장한다. 

◯…기독교한국침례회는 19-22

일 서울 연세중앙교회에서 101차 

총회를 개최한다. 총회 의장단 선거

와 함께 5년마다 돌아오는 총무 선

거를 실시한다. 아직 후보 등록을 실

시한 것은 아니지만 총회장에 세 명, 

총무에 네 명의 후보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서울 여의도에 

세워질 총회 빌딩에 관한 건축 문제

가 이슈다. 300억원이라는 건축비 

마련을 놓고 고심 중이다. 여성목사 

안수 문제도 관심사다.

◯…기독교한국루터회는 10월 

6-7일 인천 만수동 소명교회에서 ‘

오직 믿음으로 사는 교회(롬 1:17)’

를 주제로 제41차 정기총회를 개최

한다. 총회장과 부총회장을 제외하

고 임원 및 실행위원 선거를 실시하

고 헌법을 개정한다. 특히 한국기독

교교회협의회(NCCK) 가입 여부가 

주요 안건으로 논의된다.

3년전 감독회장 선거 파행 이후 진

행되고 있는 감리교 사태는 결국 내년 

10월 행정총회서 끝나는가. ‘4년 임기

의 감독회장 선거가 다시 돌아오는 내

년까지 그냥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

는 자조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만

약 현재의 상태가 고착화되면 기독교

대한감리회(기감)는 4년간 끊임없는 

고소, 고발로 허송세월만 보내게 된

다.

기감 문제의 당사자는 크게 세 부류

로 나뉜다. 임시로 행정을 맡고 있는 

백현기 감독회장 직무대행과 3년 전 

감독회장 선거에서 최다 득표를 했지

만 자격 문제로 당선 인정을 받지 못

한 김국도 목사, 재선거에서 승리했지

만 1심에서 선거 무효 판결을 받은 강

흥복 목사다. 

김 목사는 공정하게 총회를 개최해 

법률에 따라 후보를 심사하고 교리와 

장정(헌법)을 다룬 뒤 선거를 치르면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강 목사는 재

선거 후 총회 정상화를 주장한다.

백 직무대행이 해법으로 들고 나온 

게 선(先)행정총회 개최다. 그는 “행

정총회 개최가 현재로서 최대의 공약

수이자 최선의 방법”이라며 “기감이 

식물인간처럼 돼 있어 의견 표출도 

안 되고 언로가 막혀 있으니 최소한

의 행정을 돌리겠다는 뜻”이라고 설

명했다. 백 직무대행은 행정총회를 열

어도 재선거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입

장이다. 소송만 마무리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근 기감 정상화 수습 대책위원회

가 모임을 갖고 정상화 방안을 논의

했지만 문제의 당사자들이 불참하면

서 그 의미가 퇴색했다. 한 기감 목회

자는 “교단의 미래와 대의를 위해 누

가 잘했든 잘못했든 문제가 됐던 사람

들은 모두 그만두고 새로운 인물이 나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션라이프] 한국교회 목회

자 사모는 얼마나 행복할까. A사

모는 교회 성도 수가 50명도 채 

되지 않는 섬지역 교회에서 사역

하고 있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

는 행복하다. 가정사역자로서의 

꿈이 있고 무엇보다 목회자인 남

편과 관계가 좋기 때문이다. 반면 

작은 도시에서 개척교회를 섬기

는 B사모는 우울증 약을 복용하

고 있다. 남편과 성도들의 갈등을 

중재하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

았기 때문이다. B사모는 “아내로, 

사모로 설 자리가 없는 지금 행복

은 요원한 일 같다”고 고백했다. 

가정사역단체 하이패밀리 가

정사역원(원장 김향숙)은 최근 

전국 교회 사모 370명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표 참

조). 설문 결과 자신이 행복하다

고 응답한 사모는 8.7%인데 반

해 자신이 불행하다는 응답은 

18.2%였다. ‘불행한 사모’가 ‘행

복한 사모’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이다. 나머지 73.1%의 사모는 ‘

보통’이라고 답했다.

자신이 행복하다고 응답한 사

모들 중 결혼생활이 ‘매우 행복하

다’고 응답한 사모는 87.6%였다. 

반면 불행하다고 응답한 사모들 

중 결혼생활이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4.3%에 불과했다. 

‘매우 불행하다’는 6.8%, ‘불행하

다’는 19.3%를 각각 차지했다. 결

혼생활의 행복 여부가 사모의 행

복 여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번 조사에서는 주목할 만한 

점은 사모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요건이다. 정서적인 함양보다 장

래 비전을 갖는 것이 사모의 행

복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

소로 떠올랐다. 행복점수를 높게 

표시한 사모들은 ‘이루고 싶은 꿈

이 있는가’란 질문에 ‘꼭 이루고 

싶은 꿈을 가지고 싶다’(79.4%), 

‘이루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

다’(20.6%)고 답했다. 김향숙 원

장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

고 학력이 높아지면서 사모의 행

복 요건도 바뀌고 있는 것 같다”

고 분석했다. 

한편 교회의 크기와 성도 수는 

사모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결

정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는 현재의 성도 수

에 만족한다’는 문항에서는 행복

하다고 응답한 사모들의 75%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반면 행복지수가 낮은 집

단의 80.6%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100

명 미만’(36.4%)과 ‘100-300명 

미만’(36.4%) 규모의 교회를 섬

기는 사모들이 주로 행복지수가 

높았다. 

김 원장은 성공이 아닌 행복

을 목적으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모행복처방’을 

내놓았다. ‘사모이기 전에 아내

가 될 것’, ‘한 영혼을 소중히 바

라볼 것’, ‘꿈꾸는 사모가 될 것’ 

등이다. 

김 원장은 “이번 설문은 교인 

수와 교회성장이 행복의 조건이

라는 생각을 버리고 진정한 행복

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외적조건보다

는 가정생활과 자아실현 욕구 같

은 사모 개인의 내적 태도가 행복

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장로교‘한 교단 다 체제’로드맵 마련
한장총,‘5단계’발표...연합기도회-교단총회 한 도시에서

‘한국찬송가공회’ 복원한다
공동회장에 김삼봉·윤기원 목사 선임 등 조직 구성

기감, 수장없이 4년 보내나… 
감독회장 임기 2012년 10월 만료

합동 5년 간 안 살림 이끌어갈 총무 5명 출마

통합 부총회장 제비뽑기 도입 등 선거 개선

백석 대신측과의 통합/ 고신 예장 합신과의 연합

기침 300억 총회 빌딩/ 루터회 NCCK 가입 여부 논의

교단 총회 이슈 점검

한국교회 목회자사모의 행복조건...교회크기, 성도수와 무관

정서적 함양보다 장래 비전 갖는 것이 핵심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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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년 독재 벗어난 리비아
교계, 종교 자유 갈망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가 21-22일이뤄진 나

토(NATO)군과 현지 반군의 공습으로 점령됨

에 따라 무아마르 카다피의 42년 철권통치가 

사실상 종말을 고했다. 리비아의 재건과 새로

운 질서 확립을 위해서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반군을 이끌고 있는 과도국가

위원회(NTC)와 포스트 카다피 체제를 구축하

기 위한 준비에 돌입한 가운데, 현지 기독교계

는 앞으로 찾아올 변화가 리비아 교회에 긍정

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기도해줄 것을 요

청했다.

리비아 현지 교계 지도자로, 미국 남침례교

회(SBC) 국제선교부(IBM) 협력 사역자인 닉크 

립켄(가명) 목사는 이 교단 언론인 뱁티스트프

레스(BP)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이들이 리비

아의 안정화를 위해 기도하지만 우리에게 찾

아올 안정이 예수로 나아가는 국민의 권리를 

막는 정권만의 안정이라면 이는 지금껏 없었

던 최악의 박해가 될 것”이라며 “로마제국 아

래서 초대교회들이 누렸던 것과 가졌던 것과 

같은 복음 전파의 권리를 우리에게 보장해 줄 

정권이 들어서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립켄 목사는 이같은 기도제목은 리비아뿐 

아니라 튀니지로부터 시작된 ‘아랍의 봄’에 영

향을 받은 다른 중동·북아프리카 교회들의 기

도제목이기도 하다며, “전 세계 교인들이 리비

아와 다른 나라들에서 예수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기본 권리로 인정되는 변화가 찾아오도

록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한 향후 세워질 새로운 정치 체제가 

종교자유를 억압한다면 현지 교계는 이 정권

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의 가

족, 친구 이웃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막는 모든 

박해자들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밝혔

다.

아랍월드미니스트리즈(AWM)의 데이빗 인

스 디렉터는 이와 더불어 혼란한 정세 속에서 

리비아 교회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줄 

것 역시 요청했다. 그는 영국 크리스천투데이

와의 인터뷰에서 “아랍권 기독교인들은 이 사

건을 하나님의 역사로 보고 있으며 리비아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담대히 드러낼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며 “불확실함의 기간 동안 이들

이 신앙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

다”고 말했다.

그는 “리비아에는 알려져 있는 기독교인 수

가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최근들어 더 많은 이

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다”며 “수에 있어서는 

매우 적지만 이들이 주의 권능으로 자신들의 

민족을 제자로 삼아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도

록 기도하자”고 전했다.

한편 이를 위해서 앞으로 리비아에 기독교 

신앙을 따르는 것이 자유로운 분위기가 조성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중요함을 강조하

고, “리비아가 새로운 나라로 발돋움하고 있는 

지금 무엇보다도 전 세계 교회의 기도가 필요

하다”고 호소했다.

리비아는 인구 97% 이상이 무슬림이고, 이

에 비해 극히 소수인 3% 가량을 차지하는 타 

종교인 가운데는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리비아 기독교 인구 중에는 콥

틱 정교회와 로마가톨릭이 각각 6만여 명, 4만

여 명으로 규모가 가장 큰 축에 속하며 그 외에 

러시아정교회, 세르비아정교회, 그리스정교회, 

성공회 등이 있다. 최근에는 복음주의 교회들

도 매우 적은 수지만 증가하고 있다.

 

멕시코 Maneadero에 소재한 사랑선교

회(Amor Mission International 서진원 선

교사) 사역현장에 본지 이성자 기자가 다

녀왔다.  남가주든든한교회 단기선교 팀

과 동행한 것. 이 기자의 선교동행기를 1, 

2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주]  

스케치 

◯…36명으로 구성된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 김현인 목사) 단기선교팀은 8월 11

일부터 17일까지 6박7일 일정으로 멕시코 

Maneadero에 소재한 사랑선교회(Amor 

Mission International 서진원 선교사) 선

교 현장을 향해 힘차게 출발했다. 

멕시코 국경을 넘어 두 시간 가량을 달

려가 마네아데로에 닿으니 긴 머리를 뒤로 

묶고 밀짚모자를 눌러쓴 서진원 선교사가 

반갑게 맞이한다. 곁에서 함께 우리를 반

겨주는 사모님 역시 긴 머리를 가지런히 

뒤로 묵고 까맣게 그을린 얼굴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두 분의 모습은 10여년을 멕시코에서 사

역한 탓인지 모습조차 그들과 닮아 버린

듯했다. 

모두가 초행길이고 보니 몇 바퀴를 돌아

돌아 어렵게 찾아오긴 했지만 서선교사의 

반가운 모습과 아름답게 꾸며진 교회당, 야

자수 잎으로 운치 있게 꾸며진 주방과 오

성 호텔(서선교사님이 이름을 붙인 숙소)

은 먼 길의 피곤함도 말끔히 잊게 했다. 

◯…이미 해가 서산에 지고 있어 사역을 

시작하긴 늦은 시간인지라 단원들은 숙소

에 짐을 풀고 나와 도착감사예배와 오리엔

테이션시간을 가졌다. 도착예배에서 말씀

을 전한 서 선교사님은 그동안 자신의 사

역을 간략하게 소개하며 단기선교팀을 향

해 ‘마음을 비우고 성령님이 임재 하실 수 

있도록 하자, 성령님이 사역을 인도하시도

록 하자’고 권했다. 

예배와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단원들은 

식사봉사팀이 마련한 저녁만찬을 대하

자 모두가 함박웃음을 머금었다. 마치 일

류 뷔페식당에 온 듯한 만찬(?)이었기 때

문이다. 

여행길에 아침과 점심을 적당히 빵으로 

때운 단원들은 선교사님이 준비한 김치찌

개와 무공해 야채, 식사 팀이 LA에서부터 

준비한 정성어린 밑반찬들은 그야말로 꿀

맛이었기 때문이다. 저녁식사 후 각 팀(건

축, 미용, 의료, 식사 등)모임 통해 다음날

의 사역을 준비했다.  

멕시코는 물이 귀한 곳이라는 선교사의 

설명을 듣긴 했지만 먼지를 털어 내고자 

샤워실로 향해 보았지만 샤워기에서는 물

이 나오지 않았고 졸졸거리며 가늘게 흐

르는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을 때 엘에이

의 풍요로움이 감사함으로 밀려왔다. 있는 

동안 샤워안하고 사는 방법을 터득해야 할 

것 같았다. 

◯…둘째 날 아침, 온 단원들은 아침 7시

에 드려진 경건회로 하루를 시작했다. 경

건회를 통해 전해진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25절의 말씀이었다. 단원들은 말씀대

로 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다짐하며 힘차게 

첫 날 사역을 시작했다. 

최환경 집사를 팀장으로 구성된 건축팀

들은 서진원선교사의 지시아래 건축 중인 

유치원 교실 천정공사를 시작했다. 예년과 

달리 치과 치료용 의자까지 완비(?)된 치

과 사역팀 김옥란 선교사와 홍문천 집사는 

장비를 준비해 주신 서 선교사에게 감사를 

표하며 기쁨으로 사역을 시작했다. 홍광순 

권사와 김경희 권사의 미용사역도 손 빠르

게 움직이며 아름다움을 창조해 냈다. 

선교센터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역팀

을 뒤로하고 학생들로 구성된 VBS 팀은 

어린이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노방전도 훈

련을 서선교사님으로부터 받았다. 

“예수님을 위해 망가져라, 20분을 위해 

최선을 다해라, 우리의 박수 속에 사탄이 

물러간다. 힘차게 찬양하라 복숭아 뼈가 

보이지 않을 만큼 빠르게 움직여라...” 실

전에 필요한 지시사항과 연습을 마친 후 

거리로 나섰다. 

“선교센터가 도심에서 가까운 곳이라 이

곳에 인디오들이 살고 있을까?”하는 의구

심을 안고 있던 나는 펼쳐진 센타 옆 마을

을 보는 순간 가슴이 아려왔다. 

오와까 인디오 후손들이 살고 있다는 이 

마을. 엔세네다에서 20킬로 정도 밖에 떨

어지지 않은 곳이다. 서 선교사의 표현으

로는 이 지역이 ‘강남’이란다. 이런 곳에 이

렇게 열악한 사람들이 살고 있을 수 있는

가?  

마을 골목들이 2미터 넓이나 될까? 좁

은 간격을 두고 마주한 판자촌. 그나마 그 

좁은 골목 가운데로 코를 찌르듯 악취를 

풍기는 하숫물이 흐르고 있었다. 단원들이 

골목을 돌며 찬양을 부르자 그곳에 사는 

어린이들과 엄마들이 찬양소리에 머리를 

내밀고 우리를 바라보았다.  

온통 콧물로 범벅된 아이들, 부스스한 

머리... 선뜻 손 내밀어지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다.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멕시코 

오하까 인디오들의 후손이라고 한다. 이곳

이 오하까보다는 임금이 비싸기에(최고 하

루일당 10달러 정도)생존을 위해 몰려온 

사람들이다. 

그들은 함께 모여 정착해 살며 농장에

서 일을 한다. 수년전에는 그나마 농장일

이 많아 인기(?)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근래에는 그들이 경작하던 홍당무 밭이 수

확이 줄거나 아예 폐쇄된 곳이 많아 그들

의 어려움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가 돼

버렸다. 

서진원 선교사가 이곳에 발목이 잡힌 것

도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 때문이라던 말

이 실감났다. 좋은 것 먹고 누리며 세계적

인 도시 LA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만족하

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왜 이리 부끄

럽게 느껴지는 걸까? 

노방전도팀이 선교센터로 돌아와 20여

분쯤 지났을까? 맨발에 아이들이 까만 눈

동자를 깜빡거리며 교회당으로 들어선다. 

아이를 품에 안은 엄마의 모습도. 넉넉한 

풍채를 가진 아빠의 모습도 보였다. 아이

들은 그림을 그리고 찬양을 하고 단원들과 

어우러져 첫날 공부를 마친 후 정성스럽게 

준비한 샌드위치를 나누었다. 

미용팀도, 치과팀도 건축팀도 어느새 자

리를 잡아가며 열심히 사역에 임하고 있

었다. 

◯…이렇게 시작된 단기사역팀의 사역

은 6박7일 동안 진행됐다. 스와밋에 나가 

전도하며 미용사역을 진행했고, 아이들에

게 풍성과 페이스페인팅(Face Painting)

을 통해 기쁨과 함께 복음을 전했다. 

둘째 날 해변가에 나가 목청 높여 찬양

하며 전도지도 나누었다. 순수한 멕시코 

사람들은 우리에 찬양에 맞춰 박수도 쳐

주고 전도지도 받아들었다. 어느새 새로

운 선교단원(?)들이 우리 뒤를 따라 발걸

음을 함께 하기도 했다. 그러나 얼마쯤 지

나자 그곳을 지키던 경비원들의 호루라기 

소리에 놀라 단원들은 발길을 멈추어야 했

다. 그곳에선 노방전도가 허용되지 않는 

다는 것. 종교의 자유함이 있는 멕시코라

고는 하지만 국교가 천주교라 그런 것인

가? 선교단원들에겐 이 또한 새로운 경험

이 됐다. 

치과사역을 담당한 김옥란 선교사와 홍 

집사는 점심도 건넌 채 사역에 전념했다. 

그들에게는 흐르는 시간이 너무 아깝기 때

문이었다. 한 아이라도 더 치료를 해주고 

싶어서다. 

“10살쯤 된 아이의 이가 전부 20개였어

요. 그 중에 14개가 썩었는데 어떻게 뭘 먼

저 치료해 주어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죠. 

물론 치과는 처음이라 기계소리도 무서워

했어요. 다 치료를 해줘야 하는데......” 말

꼬리를 흐리는 김 선교사의 눈에 이슬이 

맺힌다. 

이 땅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도와야 

할 일도 너무 많은데 우린 그동안 너무 안

일하게 산 것은 아닐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부끄러움과 함께 

진정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 영혼들을 위해 

간절한 기도를 올린다. “하나님 이 땅에 가

난과 기근이 사라질 순 없을까요?, 온 세상 

복음화의 그날은 언제일까요?”라고 안타

깝게 물으며... 

이곳에서 이들의 모습을 지울 수 없어 

이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13년을 지내온 

서진원 선교사. 갑상선암 4기 판정을 받고

도 꿋꿋하게 ‘중단 없는 전진’을 외치며 헌

신하고 있는 서선교사 부부에게 힘찬 박수

를 보낸다.                   <다음호에 계속>  

  <이성자 기자>

“예수님을 위해 망가져라, 최선을 다해라”

36명 단기선교단원들에게 선교 열정 몸소 보이며 비전 심어줘 

멕시코  사랑선교회  선교동행기 (상)

세계종교계 소식

          선교팀원들이 이발 사역을 하고있다                                       센터 옆 마을에 살고있는 오와까 인디오 후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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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에서 최근 이슬람을 모

독했다는 죄목으로 사형을 선고 당

한 기독교인 여성이 아시프 알리 자

르다리 대통령의 사면 결정에 따라 

석방됐다.

아시아 비비(Asis Bibi, 

일부 언론에는 아시아 노린

으로 보도됨)는 작년 6월경 

자신이 일하고 있는 농장에

서 무슬림인 동료들의 시비

로 말싸움을 벌이던 중 “예

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서 돌아가셨는데 마호메트

는 무엇을 했는가”라고 물

었다가 동료들은 물론 마을 

무슬림들로부터 집단 구타

를 당한 뒤 이들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비비는 이 일이 있

기 전에도 자주 무슬림 동료들로부

터 이슬람으로의 재개종을 강요당

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년 반 가량 투옥되어 있던 비비

는 지난 8일 파키스탄 펀잡 주 법

원으로부터 사형 판결을 받았다. 현

지 교계는 이 같은 판결은 지역 무슬

림 지도자들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

고 주장했다.

비비 이전에도 파키스탄에서는 

신성모독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이

들이 많이 있어왔지만 대부분이 항

고심 과정에서 석방돼왔다. 그러나 

여성이 신성모독 혐의로 사형을 언

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 있었던 일

로, 국제인권단체들은 이슬람 국가

들에서 신성모독법이 타 종교 탄압

을 위해 무죄하고 약한 이들에게 적

용되는 현실에 대한 환기를 촉구하

고 있다.

파키스탄기독교총회(PCC)는 사

형 판결 직후 비비의 석방을 촉구하

는 성명을 발표하고 신성모독법 폐

지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나

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현지 교계의 이 같은 지지 속에 비

비는 지난 20일 직접 대통령에게 사

면청원서를 작성했으며 이는 푼잡 

주지사에 의해 대통령에게 전달됐

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비의 석방

에 대해 현지 교계는 “우리는 그녀

가 비로소 안전해진 것에 대해 안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성

모독법이 존재하는 한 앞으로도 무

고한 기독교인들이 고난당하는 일

이 없을 수 없다고 우려를 전하고, 

신성모독법 폐지가 시급한 과제임

을 주장했다.

파키스탄에서 1986년 제정된 신

성모독법은 법령을 만들어내게 된 

동기가 종교적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분히 정치적

이다. 

파키스탄 형법(Pakistan Penal 

Code) 제 295-B, C, 제 298 A, B, C

조는 소위 ‘신성모독법(Blasphemy 

laws)’라고 불리는 조항들인데, 이 

조항들은 1986년 당시 군부통치자

(Zia Ul-haq)가, 이슬람 근본주의자

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의도로 

만들었다. 

형법 제 295-B조는 코란에 대한 

모독행위(코란의 파기, 훼손, 기타 

코란의 신성성을 더럽히는 행위)에 

대해 종신형으로 처벌 가능하도록 

규정했고, 동조 C항은 예언자, 즉 무

함마드에 대한 불경스런 각종의 직

간접적 언어적, 시각적 표현이 사형 

또는 종신형과 아울러 벌금부과도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 298-A조에서는 기타 

이슬람의 성인들(무함마드의 부인 

또는 가족들, 이슬람 칼리파와 그들

의 동료들)에 대한 불경스런 각종의 

직간접적 언어, 시각적 표현은 3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부과가 가능하

도록 규정돼 있으며, 동조 B항에서

는 298-A조에 나온 이슬람 성인들

의 명칭이나 각종 종교용어들을 법

률의 규정과 다르게 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부과가 가능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아시아 비비 사

면으로 신성모독법에 

따른 독소가 어느 정도 

진정됐지만, 펀잡 주에

는 여전히 극단적인 무

슬림들로 인한 일촉즉

발의 긴장이 돌고 있다. 

현재 약 2,500명의 기독

교인이 살고 있는 펀잡 

주는 아시아 비비(Asia 

Bibi) 사건과 신성모독

법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던 타시르(S. Taseer) 주지사가 

살해된 곳이다. 이어진 샤바즈 바티

(S. Bhatti) 소수민족부 장관의 암살, 

빈 라덴 사망이후 이슬람 강경파들

이 기독교 그리고 미국에 대한 보복

을 다짐하는 상황에서 파키스탄기

독교인들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

한 상태이다. 

여기에 테리 존스 목사의 코란 소

각사건까지 있었고 코란 소각과 관

련해 두 명의 기독교인들이 억울하

게 이유 없는 죽음을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정부가 기독

교계 주민들을 보호할 의지와 능력

이 있는지를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수도 이슬라마바드 서쪽 

35㎞에 위치한 와칸트 지역에서 교

회가 공격을 당하자 현지 경찰은 교

회에 대해 기독교인으로 경비인력

을 고용하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하

는 것이 어떠냐고 충고할 뿐, 그들

이 나서서 뭔가를 해줄 생각은 전

혀 없는 듯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

고 있다. 

유엔이 매년 9월 19일 전 세계

의 재난과 기근 그리고 전쟁으로 

고통 받는 이들을 돕고 현장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을 위로하는 ‘

유엔세계인도주의날’(UN World 

Humanitarian Day) 기념 청소년 

켐프가 지난 13일과 14일 워싱턴

DC 평화나눔공동체 센터에서 열

렸다. 

이번 캠프는 유엔경제사회이사

회 자문회원기구인 GCS Inter-

national과 평화나눔공동체가 공

동주최하고 CTS기독교TV(감경

철 회장) 워싱턴지사가 후원했으

며, 유엔 구호단체 연구발표, 지역

사회 빈민을 향한 구호활동 전개, 

자연재난과 환경오염에 대한 연

구발표, 유엔인도주의날 홍보 캠

페인, 영문뉴스레터 만들기, 유투

브동영상만들기, 오바마대통령과 

유엔사무총장에게 편지보내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졌다. 

 

미 전역에서 참석한 한인청소

년들은 “노숙자들에게 사랑과 평

화의 모자 나누기” 행사를 통해, 

자신들이 직접 칼러 매직으로 디

자인한 모자를 DC지역의 빈민들

에게 나누어주는 행사도 가졌다. 

학생들은 “I Love UN!” “PEACE” 

“ I Love Jesus” 등 유엔인도주의

날을 기념하는 디자인과 로고를 

모자에 새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

냈다. 

참가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직

접 인도주의적인 도움이 필요한 

주제와 나라를 정해 연구 발표하

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특히 청소

년들은 최근 재난으로 다시 어려

움을 겪게 된 아이티, 동부아프리

카, 도심지의 노숙자들을 주제로 

포스터를 만들어 미국 의회를 중

심으로 홍보하는 캠페인을 전개

하기도 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2011

년 유엔인도주의날 기념 메시지

를 통해 “우리는 매년 인도주의

적 재난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

다”며, “위험을 무릅쓰고 이들을 

돕고 있는 봉사자들을 격려하는 

일에 앞장서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유엔 회원국제기구들과 

평화나눔공동체는 오는 9월 17(

토)일과 18일(일) 이틀간 워싱턴

DC 평화나눔공동체 센터에서 ‘유

엔세계평화의날’ 기념 캠프를 연

다. GCS International유엔대표

로 활동하고 있는 최상진 목사(평

화나눔공동체 대표)는 “유엔세계

평화의날 행사는 전 세계국가에

서 동시에 열리는 거대한 평화축

제로 청소년들에게 국제적인 리

더십을 갖게 해주는 값진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가대상은 5학년부터 가능하

며, 참가자들은 유엔회원국제기

구들이 수여하는 20시간의 사회

봉사 크레딧과 수료증을 받는다. 

참가비는 이틀간의 숙식을 포함

해 일인당 200달러이다. 자세한 

문의는 (571)259-4937(최상진 

목사)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평화나눔공동체> 

세계성서공회연합회(UBS)는 

지난해 12월까지 성경이 번역된 

언어 수가 2009년보다 19개 늘

어난 2,527개라고 발표했다. 현재 

전 세계에는 6,600여개의 언어가 

있으나, 신·구이 모두 번역된 경

우는 500개 언어가 채 되지 않는

다고 한다.

2010년 성서번역 현황을 살펴

보면, 성경은 지난해보다 10개 언

어로 더 번역돼 총 469개, 신약은 

18개가 더해져 총 1231개, 단편

은 827개 등이다. 단편 번역 수는 

2009년에 비해 줄어들었는데, 이

는 해당 언어의 신약 번역이 완성

된 경우가 있어 단편 목록에서 제

외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눈길을 끄는 대목은 ‘추

바시야 성서번역 프로젝트’다. 추

바시야(Chuvasia)는 러시아 내 자

치공화국으로 모스크바에서 400

마일 정도 떨어져 있으며, 2백만

여 명이 이곳에서 추바시 언어를 

사용한다. 20년 전인 지난 1991년 

추바시 성서번역 프로젝트가 시

작됐고, 1998년에는 예언서와 어

린이 성경이, 2001년에는 모세오

경이 각각 출간됐다.

그러나 번역가들은 이후 지혜

서와 시편을 출간할 자금이 없음

을 알고 좌절했다. 번역 프로젝트

에 도움을 주고 있던 추바시의 작

가이자 교사인 에바 리시나는 이

를 놓고 기도했고, 그러던 중 독일 

라디오방송국에서 그의 연극 작

품을 사용하겠다고 연락해 왔다. 

이 때 수표로 받은 저작권료는 정

확히 추바시 성서 제작에 추가로 

필요한 액수와 일치했다. 에바는 

망설임 없이 프로젝트를 위해 저

작권료를 기부했다.

이밖에 인도네시아 서부 파푸

아에서 사용 중인 키미알(Kimy-

al)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언어다. 키미알 사람들은 지난해 

3월 처음으로 그들의 언어로 번역

된 신약성경을 받았다. 키미알 번

역 프로젝트를 진행한 UBS는 번

역 워크숍을 통해 번역가들을 훈

련시키고, 번역 자문을 보내 질을 

높였다. 키미알인 수백 명은 신약

성경을 갖고 오는 비행기를 맞기 

위해 활주로 주변에 모여들었으

며, 비행기가 도착하자 다 같이 눈

을 감고 감사기도를 드렸다.

UBS 산하 성서공회들은 성경

이 미 번역된 4백여 언어의 번역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한인 청소년/대학생들을 위한
‘유엔세계인도주의날’ 리더십 캠프 성황

사랑과 평화의 모자나누기를 위해 참가자들이 직접 디자인한 모자들

더 확실한 크리스천 보호대책 있어야 한다!
VOM, 파키스탄 정부의 신성 모독죄가 크리스천들에게 주는 박해 실상 소개

정부, 잇따른 사태 불구 수동적 태도 고지

경비인력 고용⋅감시카메라 설치 충고뿐

2010년까지 성경번역언어 2,527개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지난해 번역현황 보고

현재 오사마 빈 라덴 사망 이후, 파키스탄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신변의 

위협과 보복공격이 확실히 늘고 있다. 파키스탄은 기독교 인구가 3% 밖

에 되지 않고,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와 공격이 늘 있어 왔던 나라이다. 파

키스탄 기독교인 협의회의 나지르 바티 박사는 최근 파키스탄 정부에 대해 

기독교계 주민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보다 확실하게 수립해줘야만 빈 라덴

의 사망 이후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느 때보다 많은 핍박을 받고 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파키스탄, 펀잡주(Punjab) 라호르(Lahore) 구지란왈라

(Gujranwala)에서 신성 모독죄(blasphemy)로 고발된 두 명의 기독교인을 

경찰이 풀어주었다는 사실을 안 이후로 구지란왈라에 있는 500여명의 무

슬림들이 기독교인 가정과 학교, 교회를 공격했다. 

1967년부터 지구촌 박해받는 교회들의 대변인이 돼왔던 “순교자의 목소

리”(the Voice of the Martyers)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파키스탄 크리스

천들의 박해 실상을 최근 자세하게 전해준다(Christians Under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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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가정예배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
니라” 15절 말씀은 세례주기를 망설이는 요한을 향해 주
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즉 죄 없으신 예수께서 회개의 세
례를 받는 것이 인간의 눈에는 이해가 안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합당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류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담당하도
록 결정하셨습니다. 범죄자로 채찍을 맞으시고 찔림을 당

함으로 대신 죄 있는 인간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신 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미 아셨
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의를 의루고 
그분의 뜻을 성취해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
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되더라도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
나 돼 그 뜻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절의 ‘그때에’란 예수의 수세사건 직후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내 사
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엄청난 부르심이 있었
습니다. 일찍이 그 어느 누구도 받지 못한 칭호와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이후 광야에서의 금식과 시험이예
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자였기에 오히려 사단의 표적이 되었듯이 믿음과 사명의 

크기는 시험의 크기와 비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
랍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시험과 고난
을 회피하는 소극적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연단과 성숙
의 기회로 삼는 적극적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고 모든 시
험 가운데 더 큰 믿음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
혜를 체험하며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7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사단의 두 번
째 유혹에 대한 답변으로 신앙의 본질에 관한 중요한 진
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
내림으로써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이라고 재차 유혹을 하게 됩니다. 이 유혹들은 
예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드는 유혹입니
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

계를 의심케 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는 신뢰와 믿음이 
깨어지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란 믿는 만큼 강
해지고 의심하는 만큼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보지 않
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요20:29)라고 하신 주님의 말
씀처럼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지 말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든든하게 서나가게 되시
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이 나아와 수종드니라”(11b)와 막1:13을 종합
해보면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든 것은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한 이후지만 실제적으로는 금식과 시험기간 중에도 
예수님과 함께하셨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께서는 주님으로 하여금 광야에서 홀로 사단과 싸우게 
하신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보내 시험이 끝날 때까지 돕
게 하시고 주님이 시험에서 승리하시자 나아와 수종들

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사단의 유혹과 고난
이 올 때 절대로 마음이 약해지거나 상심하지 말고 오히
려 더욱 용기를 내 사단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천사들까
지 돕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대적해 물리치시는 복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
시기 바랍니다. 

13절, 주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신 이
유는 주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메시야의 시대가 도래
했다는 엄청난 선포를 하셨지만 나사렛사람들은 기쁨
으로 받아들일 줄 모르고 오히려 주님을 배척했기 때문
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외모만 보았지 그분이 진정한 메
시야임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을 제대로 받으려
면 먼저 진정한 복과 가짜 복을 가릴 줄 아는 눈이 있어

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복’을 원하며 정신없
이 헤매고 있지만 진정한 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도
무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
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
사를 전파하리라”(시73:28).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며 모든 복의 보화는 그것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자의 것
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은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자 명령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사
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또는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
지 않고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노력이
나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통해 되는 것임을 분명히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

생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우리 인생의 모습을 결정하실 
분 역시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
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
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잠16:9). 오늘도 우
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내 욕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영광돌리는 삶을 사
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중심 (마3:13-17)월

광야의 시험 (마4:1-6)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마4:7-10)수

천사들의 수종 (마4:11)목

복을 볼 줄 아는 안목 (마4:12-17)금

되게 하리라 (마4:18-22)	토

분노는 이민사회에서 부모와 자

녀가 소통하는 방법 중에서 극복되

어야 할 큰 이슈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어느 한 쪽에서만 풀어야 할 

것이 아니라 자녀세대도 같이 노력

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노

의 뿌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소중한 가족관계가 오해 또는 갈등

으로 점철되어 심하면 가족 구성원

이 성격 또는 정신장애로 발전하거

나 가족이 붕괴되기도 하기에 위의 

사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

다.

이민자들 중 부모세대가 특별히 

분노를 잘 다루지 못하는 데는 일

반적인 원인들과 가정마다 내포하

고 있는 개별적인 원인들이 있습니

다. 일반적으로 말할 때 부모세대

는 감정표현에 대해 서투른 세대입

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감정의 억

제를 미덕으로 이해하면서 성장하

여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이해

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억압된 감정들이 왜곡되

게 인성에 자리 잡고 있어서 억제

된 감정이 상기되는 상황에 부딪치

면 부정적인 감정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가부장적 가족체계 속에서 가장

은 권위를 세우기보다 권위주의로 

가족관계를 다스려 왔기 때문에 ‘

아버지의 리더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부모

세대들이 전통 가족제도의 영향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 속에서 성

장하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모델링이 없거나 우리와 똑같

이 감정 학대를 경험하면서 성장한 

상처가 자녀들에게 반복되어 나타

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첫째는 부모가 분노로 드러나는 

뿌리 감정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

씀으로 역기능적인 소통의 고리를 

끊어냄으로 가족 안에서 신뢰와 이

해를 증진시키고 권위상실로 인한 

상처를 파괴적으로 표출하기보다 

가족을 배려하면서 권위주의의 탈

을 벗어내야 합니다. 

한편, 자녀세대들도 이해하기 힘

들더라도 삶의 뿌리를 뽑은 뒤 다

시 뿌리내리지 못한 이민자로서 겪

는 부모의 불안함과 슬픔의 자리에 

서야 부모의 감정을 풀 수 있는 실

마리가 열릴 것입니다.

자녀들은 인권이 부권(夫權)보

다 존중되는 가치교육 하에서 성

장하면서 화내는 부모를 용납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

년 자녀가 아니라면 크리스천으로

서 다른 측면에서 부모의 감정조절

을 돕는 것도 가족 구조 내에서 사

명일 수 있습니다. 

효는 유교사상의 오륜(五倫)의 

하나인 인(仁)을 덕과 윤리의 근본

으로 한 사상인데 양반들의 신분

적 확보와 농경사회의 유지를 위

한 가부장제도와 산업사회를 거쳐 

오면서 관계를 맺는 수직윤리가 되

어 현대사회에서 불편하게 관계 갈

등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사실입

니다.  

물론 무절제한 권위주의는 극복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교육과 도

전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 자녀로서 분노를 절제 못

하는 부모를 향하여 관계 단절이라

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부

모의 마음의 고통과 슬픔을 이해하

고 이를 품어주는 사랑과 지혜를 

실천할 것을 도전해 봅니다. 구약

성경은 출 20:12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

이 길리라”라고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의 분노를 

이해하는 관점의 전환을 도전합니

다.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에 대한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

하는데 가장 먼저 “네 부모를 공경

하라”라는 부모공경이 인간 사랑

의 시작임을 말해 줍니다. 하나님

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구

한다면 부모를 공경함이 이의 통로

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공경관계

가 무너질 때 가정은 위기로 치닫

습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

으며”(잠1:8-9), “너 낳은 아비에

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잠23:22), “자녀

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

하라. 이것이 옳으니라”(엡 6:1-3)

는 성경의 명령입니다. 

성경은 상처받고 소외되고 가난

한 자에게 힘이 되어 주는 것이 믿

음의 본분임을 가르칩니다. 남녀사

랑, 부부와 자녀사랑 보다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더욱 성경적인 계명

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3:4-7에 따르면 위대한 사

랑은 포기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기

로 결정하고 이를 끝까지 해내는 

것을 가르칩니다. 부모에게 사랑

을 표함은 부모 사랑이 모든 사랑

의 뿌리이고 권위에 대한 순종 훈

련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세상은 실수하고 악을 

행하는 부모도 있고 사랑이라는 이

름으로 자식을 분노케 하고 상처를 

주는 사례도 많지만 자식의 본분은 

부모를 존경하는 일임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부모로부터 받는 상처가 

너무 커서 부모를 거절하고 싶더라

도 사랑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이 아닌 또 다른 미움과 분노

로 반응할 때 가족 안에서 상처, 경

멸과 거부라는 싹은 계속 심겨질 

것입니다. 가정은 파국으로 갈 것

이며 이 악순환은 계속 반복될 것

입니다. 따라서 가정의 소중함을 

기억하면서 힘든 관계 속에서도 부

모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

록 인도하며 공경자세를 지켜낼 때 

사단의 계략에서 우리의 소중한 관

계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가정이 붕괴되고 부모를 거절하

면 우리 마음의 고향이 없어지고 

영적 이방인이 됩니다. 부모가 비

록 이해할 수 없는 감정으로 지속

적으로 상처를 주고 있지만 부모를 

용서하고 품고 다시 사랑하는 시

각으로 부모를 대할 때 현재 이민

사회에서서 1세와 2세 간의 갈등

의 고리가 풀어지고 소통은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십계명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부모사랑에

서부터 시작되는 인간 사랑의 원리

이며 자녀세대를 도전하는 사례입

니다.   ▲연락처: (213) 381-7554 

크리스천 가정상담 

염인숙 전도사(기독교상담소 소장)

용납할 수 없는 아버지의 분노
아무리 한국의 정서라고 해도 아버지가 툭하면 화를 내는 것을 받

아들일 수 없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최근에 비즈니스의 어려움 등으로 

더 어려움이 많은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평생 가정에서 분노로 문제

를 다스리시는 것을 보았고 이제 성장한 자녀로서 이를 용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아버지

는 권위를 세워주지 않고 건방지게 말하는 우리의 태도가 화를 돋운다

고 반대로 우리의 문제라고 말하지만 이제 아버지가 이를 고치지 않으

면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한국 남자들은 화를 심

하게 내나요?

부모사랑은 성경원리... 끊을 수 없어

지난 3년간 총 23개국에서 종교

에 대한 제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퓨 포럼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

에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198개 

국가와 자치 영토를 대상으로 조사

한 결과, 12개국에서만 종교에 대한 

제한이 감소했고(6%), 대부분인 163

개국에서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됐

으며(82%), 23개국에서는 오히려 더 

증가했다(12%)고 밝혔다.

23개국 중에서도 종교 제한 수준

이 급격하게 높아져 국민들 다수가 ‘

신앙의 실천이 예전보다 더 어렵다’

고 느끼는 국가로는 중국, 이집트, 프

랑스, 나이지리아, 러시아, 태국, 베

트남과 영국의 8개국이 꼽혔다.

한편, 이들 23개국들에 살고 있는 

인구수는 세계 인구수의 3분의1 가

량이 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전 세

계에서 3명 중 1명은 종교로 인해 과

거보다 더 큰 제한을 받고 있다는 뜻

이다. 퓨 포럼은 종교 제한을 법이나 

정책을 통한 제도적인 제한과, 적대

감과 반감 등 사회적 제한으로 나눠 

조사했다. 그 결과 제도적인 제재가 

가장 높은 국가들은 주로 중동과 북

아프리카에 밀집돼 있었으며, 사회

적 제재의 경우 유럽 국가들에서 많

이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종교별로 

겪는 제한에 대해서도 조사한 결과, 

기독교인이 198개국 중 130개국에

서 신앙을 갖고 실천하는 데 대한 제

한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그 다음은 무슬림(117개국), 유대교

인(75%), 불교인(16%) 순이었다.

종교 제한, 전 세계 23개국서 과거보다 증가

기독교인, 198개국 중 130개국서 제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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